
‘장발장’으로 대표되기도 하는 ‘레

미제라블’은 ‘프랑스 문학의 거봉’ 

빅토르 위고가 1862년 발표한 작품

으로 ‘인간의 구원’, ‘용서’, ‘희생’, ‘

사랑’, ‘헌신’과 같은 인류애적 보편

적 가치를 담고 있다. 혁명의 과정에

서 벌어지는 19세기 프랑스 민중들

의 빈곤한 삶과 권력의 횡포, 이에 

맞서는 젊은이들의 희생, 그리고 이 

같은 배경 안에 벌어지는 장발장의 

헌신과 사랑, 용서의 삶을 드러내면

서 인간의 삶과 죽음, 구원을 이야

기하고 있다. 

레미제라블은 그런 주제의 힘만

큼 크리스천들에게 던져주는 교회

적인 메시지도 강하다. 또 신앙인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의미들

도 상당하다. 

굶주린 조카를 위해 빵 한 조각을 

훔친 죄로 19년 수감생활을 해야만 

했던 장발장의 이야기는 책을 읽지 

않은 이들도 알고 있는 내용이다. 그

리고 가석방으로 풀려난 장발장(휴 

잭맨)과 그를 주시하고 감시하는 자

베르(러셀 크로우)의 악연은 영화 

내내 이어진다. 빵 한 조각을 훔친 

죄로 19년이나 감옥에서 보내야 했

던 장발장은 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만이 가득하다. 또한 법에 대한 원

칙적인 가치만 가진 자베르와의 운

명적인 만남은 ‘레미제라블’이 무엇

을 이야기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모

든 것이 담겨 있다.

그러나 은촛대를 훔쳐간 장발장

을 비난하기는커녕, 두 개의 은촛대

를 손에 쥐어주며 사랑을 베푼 한 

미리엘 신부의 너그러운 용서의 의

미는 이 영화에서도 단연코 빛을 발

한다. 용서함이 사람의 인생을 어떻

게 뒤바꾸어 놓을 수 있는지를 보여

줌으로써, 우리가 한 동안 잊고 살았

던 잘못과 실수에 대한 한없는 용서

와 헤아림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는 

시간을 갖게 하기도 한다.

“기억하게 형제여, 높디 높으신 

분의 뜻에 따라 이 귀한 은식기로서 

새 사람이 되게나. 하나님께서 자네

를 어둠에서 구했으니, 자네 영혼을 

그분께 맡기게나.” 

미리엘 주교가 은접시를 훔친 장

발장을 경찰로부터 구해준 후 은촛

대를 건네며 당부한 장면이다. 여기

서 은촛대는 장발장이 앞으로 변화

된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 상당히 중

요한 코드로 작용한다. 영화를 보면 

장발장이 도피하는 상황을 맞았을 

때 우선적으로 은촛대를 먼저 챙기

는 모습을 살필 수 있는데, 그만큼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회심의 

과정에서 은촛대가 장발장에게 큰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떠올릴 수 있

다. ‘새사람이 되라’는 표시로 주어

졌던 은촛대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선행을 하며 살라’는 표징이

라 할 수 있다. 온갖 파란을 겪으며 

삶을 이어나가는 장발장이 눈물로 

약속했던 ‘변화’의 신념을 지켜가게 

하는, 늘 하나님의 뜻을 염두에 두게 

하는 계기로 작용한다. 

“내 인생은 이길 수 없는 전쟁이

었지…사슬에 묶여 죽게 내버려 뒀

어. 빵 한덩이 훔친 죄로. 하지만 주

교의 말이 내 영혼을 어루만지고 사

랑을 가르치는 건 어째서일까. 내게

도 영혼이 있댔어. 그가 어떻게 알

지. 어떻게 해야 내 삶을 바꿀 수 있

을까?” 

장발장은 은촛대를 내놓으며 관

용을 베푼 미리엘 주교의 사랑에 혼

란을 느끼는 가운데 십자가 앞에서 

타락해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적나

라하게 마주한다. ‘예리한 칼처럼 수

치심이 날 찌른다’는 말로 당황스럽

고 부끄러운 심정을 눈물로 토로하

는 부분이다. 

<3면으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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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능의 하나님, 죄된 인생들 생각할 수도 
없는 허물투성이인 인생들을 한 없이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 독생자 주

신 그 사랑에 보답하는 사람들로 변
화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
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주의 기도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

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

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

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요한일서 4장 10절)

금주의 말씀

The Korean Christian Press

미주크리스천신문

“예비 리더 키우는 리더”가 진정한 리더 

3면

미리 가보는 성지순례
- 예수님의 발자취 (7)

7면

허리케인 샌디 후폭풍... 
교회도 재난구제기금 받는다!

2면

교황 사임, 교황청 권력다툼 
따른 과정?

2면

구원과 용서, 사랑과 헌신에 대한 대서사시!
CT, “인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 선포”가 영화 핵심

사 고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의 세미나 참석을 위한”

음 악 회
본지가 주최하는 제 28회 세계한인목회자세미나가 올해는 

예루살렘에서 개최된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성지순

례”를 포함하는 이번 세미나 후원을 위해 퀸즈장로교회 성도

들이 힘을 모았다.

퀸즈장로교회는 “교회설립 39주년 기념 미자립교회 목회자

들의 세미나 참석을 위한 음악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한다.

일시: 2013년 2월 24일(주일) 오후 5시

장소: 퀸즈장로교회

뮤지컬 영화 레미제라블 

출연진

● Violin_이슬아 
● Cello_윤지현 
● Flute_윤소영 
● Clarinet_송미선
● Soprano_강혜영, 최지혜
● Piano_김재희, 윤수영, 이세현
● 퀸즈장로교회 권사합창단 
● 글로리아선교중창단

티켓문의: 718.886.4040

지구촌에는 지금 ‘신드롬’ ‘광풍’ ‘열풍’으로 회자될 

만큼 영화 ‘레미제라블’(Les Miserables)이 트렌드

로 각광 받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러닝타임 2시간30

분 동안 시간가는 줄 모르고 빠져들게 만든 영화 ‘레

미제라블’은 “눈을 감고 봐도 감탄할 수밖에 없는 영

화”라는 찬사까지 받고 있다. 허리우드 탑 스타들이 

대거 출연해 노래로 죄인일 수밖에 없는 인간의 조건

과 이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사죄함을 

통해 용서받고 구원받은 인간의 변화된 삶을 극적으

로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크리스처니티투데이(CT)는 영화 ‘레미제

라블’을 2012년 “가장 기독교적인 영화”로 선정했다. 

그러면서 영화 안에 나타난 기독교적 가치관을 소개

하고 있다(Les Miserables:The moving musical of 

love and grace comes to the big screen with amaz-

ing performances).

신앙의 눈으로 본‘레미제라블’ 



이 법안의 후원자이기도 한 뉴저

지 크리스 스미스(Chris Smith) 공

화당 의원은 “하원이 노골적으로 불

공정한 이 법안을 수정하기 위해 결

정적으로 움직였다. 우리는 지금 상

원의 행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이슈는 허리케인 샌디가 불

어 닥친 이후에 나왔다. 다른 비영

리단체들은 재난 이후 연방재해본

부로부터 구제기금을 받은 반면 종

교단체들은 지원을 받지 못했다.

뉴욕신학대학교 폴 드 브리에

(Paul de Vries) 교수는 크리스천포

스트(The Christian Post)에 게재한 

칼럼에서 이를 쟁점화하기도 했다. 

그는 “연방재해본부의 정책은 무

분별한 차별이자, 현재와 미래를 위

한 크고 관대한 움직임에 대한 심각

한 장애다. 또한 다양하고 수많은 샌

디 희생자들에 대한 조건 없는 도움

을 이유 없이 약화시키는 추한 것”

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샌디의 피해

가 컸던 뉴저지 오션스와 몬머스 관

할 구역을 대표하고 있다.

스미스는 “오늘 논의와 투표는 불

공평하게 제외되고 소외된 이들에 

대한 것이다. 또한 식료품, 옷, 피난

처와 위로가 필요한 수천 명의 희

생자들을 돕고 있지만, 현재 연방재

해본부의 지원을 받기에 부적합하

다고 이야기되는 사람들에 대한 것

이다. 우리 공동체의 근간인 교회와 

다른 종교기관이 일반적으로 지원

을 받을 수 있는 구제기금에 접근이 

거부돼왔다는 것은 옳지 않다. 최근 

연방재해본부 정책은 분명히 불공

정하고 부당하며 심지어 종교에 적

대적이기까지 하다”고 말했다.

이 법안을 후원하고 있는 뉴욕시 

퀸즈의 그레이스 맹(Grace Meng) 

민주당 하원의원 역시 “이 법안의 

통과는 샌디의 피해를 입은 많은 종

교 기관들을 위한 큰 승리”라면서 “

우리는 현재 샌디의 피해를 견디도

록 압박받아 온 교회, 회당, 모스크, 

절에 대한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대

우를 끝내는데 한 걸음 더 가까워졌

다”고 말했다.

한편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위한 

미국인 연합(the Americans Unit-

ed For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과 ‘미국시민자유 연합(the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은 

법안이 제1차 수정헌법의 법률 조

항을 위반했다며 이에 대한 투표를 

반대했다. 이 수정헌법은 ‘의회가 종

교의 설립을 존중하는 법안을 만들

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미국인연합의 바네사 울브링크

(Vanessa Wolbrink)는 “이 자금은 

납세자들이 자신이 동의하지 않는 

종교에 자금을 납부하도록 강요함

으로써 종교와 정부를 엮이게 해 정

교분리의 원칙을 침해한다”고 주장

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의 충격적인 

발표는 전 세계를 놀라게 했고 언론

은 열광적으로 이를 보도하고 있다.

600여 년 전인 1415년 교황 그

레고리오 12세가 동방교회와 서방

교회의 분립을 종식시키기 위해 사

임한 뒤로, 현직에서 선종하지 않은 

교황은 없었다. 하지만 한 언론은 

지난 월요일 발표에 훨씬 앞서 이를 

감지하고 있었다.

지난 2010년 베네딕토 교황은 독

일인 언론인 페테르 제발트와  거의 

책 한권 분량이 되는 인터뷰를 했

고, 이 과정에서 언론이 관심을 보

일 언급을 했다. 당시 교황은 “만일 

어떤 교황이 더 이상 육체적, 심리

적, 영적으로 교황직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자각한다면, 

그는 사임할 권리가 있고, 어떤 상

황에서는 사임해야 할 책임이 있다”

고 했다.

하지만 같은 인터뷰에서 베네딕

토 교황은 “누구나 평화스러운 때에

는 사임할 수 있거나 그저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는 위험에서 도망쳐서는 

안 되며, 다른 누군가가 대신 그 일

을 해야 한다고 말해서도 안 된다”

고 덧붙였다.

교황 임기 동안 교회는 수많은 스

캔들로 요동쳐왔고, 가장 큰 스캔들

은 미국과 유럽, 호주의 사제 아동 

성추행 문제였기 때문에, 누군가는 

“평화스러운 때”가 많이 있지 않았

다고 주장할 수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이른바 바티리

크스가 불거졌다. 베네딕토 교황은 

비밀문서를 빼내 언론에 알린 그의 

전 집사인 파올로 가브리엘레에 대

한 교황청 법원의 재판과 선고 과정

을 존중했지만 자신은 이 이야기에

서 넘어가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

였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그는 가브

리엘레를 사면했고, 그의 18개월 징

역형을 탕감해줬다. 또, 그와 그의 

가족들이 로마에 있는 교황청과 관

련된 병원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줬다. 교황의 형인 게오르그 라칭

거에 따르면, 베네딕토 교황은 당시 

사임할 결심을 했다.

2006년부터 교황의 수행 비서로 

일해 온 가브리엘레가 유출시킨 비

밀문서에는 바티칸 일부 고위 성직

자들의 부정과 돈 세탁 의혹이 담겨

져 있었다. 따라서 교황청 내부에서

는 일부 성직자들의 부패와 권력 남

용, 정실 인사 등을 개혁하기 위해 

교황에게 비밀 편지들을 보내는 개

혁 성향의 성직자들까지도 언론에 

노출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장차 바티칸을 이끌 차

기 교황은 내부 권력 투쟁과 돈 세

탁 추문, 사제들의 성추문, 세속주의 

창궐 등 굵직굵직한 개혁 과제를 피

해 나갈 수 없고 현재의 교황청 세

력 구도로 볼 때 그 전망도 불투명

하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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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얼마 전에 인터넷을 통하여 “대

통령의 권한”이란 글을 접하게 되

었다. 거기에 보니 입법에 관한 권

한(법률안 제출권과 거부권), 행정

에 관한 권한(법령 집행권, 국군통

솔, 비상계엄 선포, 공무원 임명과 

파면 등), 사법에 관한 권한(준 사법

적 권한, 특별사면권)이 있다는 것

을 말하면서, 막강한 권한을 가졌

지만 그 권한을 잘못 사용하여 대

통령직의 명예뿐만 아니라 나라의 

명예를 실추시켜서는 안 될 것이라 

지적하였다. 

얼마전 한국의“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한 언론보도가 있었고 

정치권에서나 사회전반에 걸쳐 여러 항변들이 있었다. 어떤 범죄

를 저질렀든지 사면을 받는 측에서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사면은 “대통령이 국가원수의 지위에서 행하는 사법상 은전조치

이자 대통령의 고유권한에 해당된다”라 정의되었다. 기록에 의하

면 건국이후 역대 대통령들이 임기 동안 대략 7-10회, 많게는 18

회까지 사면권을 행사했고 그 숫자도 적게는 한 번에 몇 십 명에

서 많게는 1,200만 명이나 되었다. 특별사면에 대한 이유를 기록을 

통하여 살펴보니, “나라의 경축, 국민 대통합을 위한 화해와 포용, 

고령, 신체장애, 국가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되도록”하기 위해 사면

을 단행했고 국민들도 특별한 반응없이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그

런데 최근의 사면에 대해서는 원칙과 공정성이 사라졌고 권력남

용이란 지적이 봇물 터지듯 쏟아졌다. 특히 공정하지 못하게 자신

의 최측근들을 사면에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우리들도 차제에 “남용” 이란 단어를 음미해보았으면 한다. 대

부분 이해하고 있지만 사전을 찾아보니 남용이란 “일정한 기준이

나 한도를 넘어 함부로 씀”이라 되어있다. 내가 무엇이던 할 수 있

지만, 그것이 모두 다 자신과 타인, 사회에 유익을 주는 것만은 아

니다. 성(sex)을 잘못 사용하면 성범죄를 저질러 상대방의 인생에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게 되며, 돈도 정당하게 벌고 바로 사

용하면 삶에 유익하고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되지만 그렇지 못할 때

에는 그 돈이 내 인생을 좀먹고 사회와 국가를 부패케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직책사용도 그렇다. 직책을 남용한 사례는 권력

층, 지식층, 부유층에서 더 많이 나타나 덕을 세우지 못하고 화목과 

화합을 깨뜨려 사회 불만의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 한 두 번의 실수

와 잘못으로 인해 자신들이 평생에 걸쳐 힘겹게 쌓아올린 모든 수

고가 하루아침에 바벨탑처럼 무너져 파괴되는 것을 보게 된다.

이런 사례는 단지 비 기독교인들에게서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

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서도 많이 나타난다. 특히 목회자나 장로, 안수집사 등 직분자들에

게서 더 많이 나타난다. 직책은 섬기라고 주신 것이다. 직분자들이 

매우 자랑스럽게 자주 사용하는 “종”이란 단어는 본래 “노예”란 의

미이다. 요즈음 종의 본래의 의미가 너무 퇴색되어가고 있다. 섬기

라고 주신 그 고귀한 직책을 자기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사용해

서는 안 된다. 무엇이든 모두가 납득할 수 있어야 하고 투명하여야 

하며 바른 원칙에 따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사람들이 보기

에도 아름답게 사용된다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기며 많은 영혼

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국가나 교회, 기독교단

체를 이끌 때에도 그 직책이 자신과 가까운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나 자신이 더 많은 것을 얻고 누리기 위해 사사로이 사용된

다면 그것은 분명 남용이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

이 되어 전도의 문을 닫는 자가 될 것이다.

이제 사회전반에서나 교회에서 일어나는 “권한 남용”에 대한 사

례들을 들을 때 남의 이야기로만 말하지 말고 나 자신과 우리 주변

을 철저히 살펴보는 기회가 되어 잘못된 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특히 내게 주어진 직책과 권한이 남용되지 않고 절

제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우고, 전도의 문을 활짝 여는 계기

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해본다. 

권한 남용  

최창섭 목사
(에벤에셀 선교교회)

허리케인 샌디 후폭풍... 
교회도 재난구제기금 받는다!

교황 사임, 교황청 권력다툼 따른 과정?

하원이 지난 15일 종교단체에 정부의 재난구제기금

을 허용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찬성 354명, 

반대 72명으로 과반수를 넘긴 이 법안은 상원 통과 후 

대통령의 서명으로 확정된다. 크리스천 포스트지는 작

년 뉴욕 일대를 포함한 미 동부지역을 강타한 허리케

인 샌디의 후폭풍으로 교회를 비롯한 종교단체들이 연

방 재난 구제기금 대상에 한 걸음 다가섰다고 보도했

다(House Passes Bill Allowing FEMA Disaster Aid 

for Churches).

패디파워 같은 도박회사부터 “은퇴일”인 2월 28일 며칠 전에 열리는 총

선에 나서는 약삭빠른 이탈리아 정치인까지 전 세계에서 교황직을 사임

하겠다는 교황 베네딕토 16세의 결정을 분석하느라 분주하다. 신자뿐만 

아니라 비신자들까지 전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매우 드문 이번 사건의 

파장을 재고 있다.

워싱턴포스트지는 배네딕토 16세가 거의 600년 만에 재임 중 자진 사

임한 것은 바로 교황청 권력 다툼에 따른 과정이라는 분석을 제기했다

(Pope Benedict XVI’s leaked documents show fractured Vatican full 

of rivalries).

미 하원, 연방정부재난구제기금 대상에 종교공동체 허용

내부권력투쟁, 사제들 성추문, 세속주의 맞설 개혁성향 교황후보 요구



존 맥스웰은 자신이 리더로 있는 

공동체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으며 

소중히 여기는 5, 6명의 사람을 떠올

리고 다음의 질문을 던져볼 것을 권

한다:

△당신은 그들을 키우고 있는가? 

△그들을 위해 어떤 전략을 펼치고 

있는가? △그들은 성장하고 성숙해

가고 있는가? △그들이 당신의 무거

운 책임을 덜어주고 있는가? 

리더는 리더의 재목을 알아보고 

리더를 기르고 리더의 참모습을 보

여줘야 한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은 리더에게 자연스럽게 예비 리더

가 따른다는 것이다. 여기서 더 나아

가 리더는 예비 리더를 길러내는 것

만이 아니라 리더를 기르되 곱하기

(multiplying)의 원리에 따라 길러야 

한다는 것이다. 

혼자 일하는 리더는 이것이 불가

능하다. 그러나 함께 하는 리더들이 

모두 한 가지 공통된 목표를 위해 일

할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장의 가

능성은 더하기의 수준이 아니다. 그

들이 가진 강점들은 곱하기의 수준

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존 맥스웰은 리더들에

게 우선순위와 자기의 한계를 설정

하는 정교한 기술을 가르쳤다. 그들

이 목적을 분명히 이해하고 예비 리

더들을 키워 그들이 언제 리더의 자

리에 올라서든지 중요한 책임을 감

당하며 일의 성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을 배출하는데 노력을 기

울였다. 

존 맥스웰은 수 십 년간 리더로 활

동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리

더십의 원리에 대해 ‘리더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그 리더의 성공의 정도

를 결정한다’고 말한다. 반대로 생각

해보면 리더 가까이에 있는 사람은 

그 리더의 실패의 정도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리더십의 핵심은 가장 가까이 있

는 사람들을 얼마나 잘 키워주느냐

에 달려 있다. 또한 주위 사람들이 조

직을 위해 얼마나 큰 공헌을 할 수 있

는지를 보는 안목인 것이다. 

결론으로, 리더는 가장 가까운 사

람들 중에서 멘티를 찾아서 멘토로

서, 관계를 통해 성장해 나아가야 한

다. 교회공동체 사역에 있어서도, 그

리고 사역의 다음 세대에 있어서도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예비 리

더와 어떤 관계를 이루고 있으며 예

비 리더와 같이 성장하기 위해 어

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자문하

며 사역의 지평을 넓혀갈 수 있어야 

한다. 

지난해 연말 P목사가 본사를 방

문했다. 두툼한 자료 뭉치들을 내

보이며 어렵게 대화를 이어가는 P

목사는 아프리카 선교사로 알려진 

S선교사에 관한 상황들을 상세히 

들려주며 안타까움을 호소했다.

S선교사는 현재 미국에 체류하

는 선교사로 자녀들도 미국에서 교

육을 받고 있다. S선교사는 일년에 

두어 차례 단기선교 팀들과 아프리

카를 방문해 1주일정도 치유집회

를 한다며 환자들에게 기도를 해주

고 돌아온다. 그러나 그는 ‘아프리

카 전문사역자’로 아프리카에서 사

역하고 있는 선교사로 소개돼 서부

지역의 많은 교회들은 물론, 한국

에서도 많은 후원금이 들어오고 있

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기독매체에서도 S

선교사의 사역상황을 확인절차 없

이 인터뷰하고 홍보해 그 파급 효

과는 나날이 더해지고 있다고 한

다. 그러나 실제적인 S선교사의 사

역은 포장에 불과하다는 것이 P선

교사의 진언이다. P선교사는 S선

교사의 사역을 고발하는 차원에서

만 본지를 찾은 것이 아니라 보내

는 선교사로 헌신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좀 더 바른 판단으로 바

르게 헌신하는 이들을 찾아 도왔

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바램이 담

겨 있었다.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다. 지난

해 11월 멕시코에서 사역하다 미

국을 방문한 선교사가 있다. 어린 

시절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부

모를 따라 이민자의 반열에 세워져 

한때 자신의 정체성 때문에 혼돈기

도 겪기도 했지만 결국 디아스포라

로서의 사명을 인식하며 선교사로 

헌신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미

국을 방문하기 위해 공항 이민국을 

통과하면서 L선교사는 망치로 머

리를 맞은 듯 정신을 혼미했다고 

그 때 상황을 회상하며 “모든 선교

사들의 자존감에 관한 이야기다 모

두가 다시 한 번 자신을 돌아보았

으면 좋겠다”고 상한 마음을 표하

며 들려준 이야기다. 

그는 LAX 공항이민국을 통과하

는 과정에서 한국인 이민국 직원 

앞에 서게 됐다고 한다. 한인이라

는 공통점만으로도 반가움으로 대

화를 시작했는데 직업이 무어냐고 

묻고는 “선교사요? 돈 긁으러 오십

니까? 돌아가며 부흥회하나요? 선

교사들 미국에 돈 긁으러 오잖아

요?”라고 빈정대듯 말을 이어갔다

는 것이다. L선교사는 멕시코 사역 

8년차로 그곳 현지인 리더를 양성

하며 헌신하고 있는 2세 선교사다. 

그는 이민국 직원의 말을 들으며 

심한 분노도 느꼈지만 “어떻게 했

기에 선교사들의 인식이 이렇게 되

었을까?”하는 생각에 더 진해 가슴

이 아팠다는 이야기다. 

선교사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 부

끄럽지 않은 사역자로 거듭나도록 

자신을 돌아봐야 하겠지만 보내는 

선교사들도 땀과 노력이 담긴 후원

금을 전하며 기도를 쌓을 때 바른 

영의 눈과 귀를 뜨고 신실한 선교

사들에게 힘이 돼야 하지 않을까 

잠시 고민해본다.  <이성자 기자>

<1면에서 계속>

세상에 대한 앙심만 가득

했던 장발장은 이 사건 이후 

“장발장의 세계로부터 벗어

날 것”이라는 말로 결정적인 

‘회심’의 모습을 드러낸다. “

어제는 혼자였는데 오늘은 네

가 내 옆에 있구나…갑자기 세

상이 다르게 보이는 구나…과

거는 사라지고 새로운 여정이 

열리는 구나.” 

장발장이 미리엘 주교와의 

만남에서 새사람으로 거듭난 

후 인생에 있어서 두 번째 전

환점을 드러내는 모놀로그라 

할 수 있다. 그는 자신의 실수

로 일자리를 잃고 비참한 창

부의 삶을 살다 병을 얻어 죽

어간 판틴의 딸 코제트를 돌

봐주기로 결심하게 된다. 이 

대사는 코제트를 데리고 파리

로 이동하는 마차 안에서 무

언가 새로운 사랑의 힘을 느

끼는 마음을 잘 보여준다. 미

리엘 주교로부터 받았던 ‘자

비’ ‘사랑’으로 말미암아 새 인

생을 가질 수 있었던 장발장

이 어린 코제트에게 부모와 

같은 후견인 역할을 자처하

는 이 모습은 사랑하며 사랑

을 배우고, 신뢰를 받으며 삶

의 믿음을 배우는 장발장의 

여정을 보여준다. 

“나 대신 잡힌 자 내겐 기회

일지도 몰라. 진실을 말하면 

그날로 난 끝이야…침묵을 지

키면 난 저주 받겠지. 거짓말

을 한 채 사람들을 어찌볼까. 

오래 전 주님을 만났지 절망 

끝에서 주님은 희망을 주셨어. 

난 누구인가.” 

과거를 숨긴 채 시장의 자

리에서 덕망과 명성을 쌓아가

고 있던 장발장이 어느 날 전

혀 다른 사람이 자신의 이름

으로 체포됐다는 얘기를 듣고 

번민하는 장면이다. ‘난 누구

인가’(Who am I?)라고 계속

해서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며 

하나님과 약속했던 바를 떠올

린다. 결국 무고한 희생자를 

내지 않기 위해 자신의 명예

를 버리고 법정에 신분을 드

러낸다. 장발장에게 있어 또 

하나의 극적인 전환이며 세

상 속에 살며 하나님의 정의

를 드러내야 할 그리스도인들

의 결단을 시사 하는 부분이

라 볼 수 있다. 

“떠나게. 자넨 자유야. 조건

은 없어. 흥정할 생각도 없네. 

자네를 원망하지 않아. 자네는 

자네 임무를 다했을 뿐, 그뿐

이니까.” 

평생 자신을 뒤쫓아 왔던 

자베르 경감을 처형하지 않고 

풀어주며 장발장이 남긴 대사

다. 장발장은 혁명군들에게 적

으로 간주돼 처분을 기다리고 

있던 자베르를 자신이 맡겠다

고 한 후 후미진 곳으로 끌고 

가서 ‘떠날 것’을 권한다. 그리

고 허공에 총을 쏘며 달아날 

것을 재촉한다. 여기서는 그

간 자신을 끊임없이 추격하

며 괴롭혀온 자베르 경감을 

총이 아닌, 사랑과 용서로 대

하는 장발장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총에 맞서 총으로 응

징하는 사람의 방식이 아니라 

사랑으로 응징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고 있는 것이다. 

“영원한 사랑을 기억해요.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바라

보는 것이 주님의 얼굴을 바

라보는 것임을…어둠은 결국 

끝나고 태양이 밝아오리니…

그대가 염원하는 세상이 바리

케이트 너머에 있네…내일은 

오리라.” 

자신이 헌신을 다해 양육한 

양녀 코제트와 그의 남편 마

리우스 곁에서 생을 마감하는 

장발장을 미리엘 주교와 판틴

이 천상으로 인도하는 마지막 

장면의 대사다. 그리고 혁명을 

위해 죽어갔던 젊은이들과 장

발장, 판틴 등이 모두 함께 합

창을 하는 부분에서 흘러나오

는 구절이다. 이 부분의 ‘내일’

은 레미제라블이 쓰여진 당시

의 혁명적 분위기를 감안할 

때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나, 신앙의 관점에서 

들여다본다면 절망 그 너머의 

진정한 부활의 모습으로도 간

직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분

노와 저항을 화해와 사랑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대화합을 꿈

꾸는 장면이다.

결국 ‘레미제라블’을 바라보

는 관점에 따라 느끼는 교훈

과 깨달음, 감명은 여러 갈래

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이 작

품이 말하고자 하는 가장 근

원적인 핵심을 생각해보자! 

용서의 정의에 대해 말하고자 

함이었을까? 한 사람의 개과

천선으로 인한 카타르시스였

을까? 아니면 민주주의의 핵

심이 되는 모든 인간의 자유

와 평등이었을까?

‘레미제라블’의 근본적인 주

제의식은 하나님의 존재에 있

다. 그리고 인간을 향한 하나

님의 영원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선포하는 것이 이 영

화가 말하고자 한 가장 커다

란 핵심이다.

‘레미제라블’은 기독교가 가

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본

질을 너무도 훌륭하게 표현해 

내고 있는 기독교영화다. 하

나님을 믿는 인간의 위대함

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인

간이 믿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말하고자 하기 위함이었다. 인

간 중심의 신앙이 아닌 하나

님 중심의 신앙이 참된 기독

교 신앙이라는 것을 바로 일

깨워주고자 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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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리더 키우는 리더”가 진정한 리더 

다국적기업인 제너럴일렉트릭(GE)에서 최연소 CEO

가 돼 GE를 세계최고 기업으로 성장시켰던 젝 웰치. 그

는 예비 리더를 키우는데 있어서 자신이 사용할 수 있

는 시간 가운데 무려 30%에 달하는 시간을 투자했다

고 한다. 

상위 1% 이내에 드는 탁월한 리더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좋은 인재들을 발굴하고 그들을 

리더 주위에 두는 것이다. 시스템은 옛 것이 되고 건물

은 허물어지며 기계는 노후된다. 그러나 사람은 자신의 

잠재된 가치를 인정해주는 리더를 만날 때 성장과 발전

을 이루며 유능한 인물이 될 수 있다. 

존 맥스웰의 “인재경영의 법칙”((Developing The 

leaders Around You)에서는 리더를 세우는 리더에 대

한 중요성을 다양한 리더십의 원리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리더십저널, 존 맥스웰의 인재 경영의 법칙 소개

주위에 있는 사람 키우기가 열쇠

가까운 사람이 리더의 성패 좌우

고민해봅시다

구원과 용서, 사랑과 헌신에 대한 대서사시!

기자의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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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 당시 로마인들은 긍휼

을 영혼의 질병, 연약함의 상징으

로 여겼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는 

힘을 숭상했습니다. 정의 용기 힘

을 가진 자를 높이 인정해주었습니

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당시 사회

의 모든 시스템과 문화에 정반대되

는 역설적인 가르침을 하고 있습니

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는 것입니다. 어떻게 수많은 일들

이 일어나는 이 세상에서 저와 여

러분이 예수님처럼 긍휼한 마음을 

갖고 살 수 있을까요? 

첫째로 절대 보복하지 말고 끝

까지 용서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마

18:21에서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

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라

고 질문했습니다. 당시 랍비의 가

르침은 세 번 용서였습니다. 그래

서 베드로는 일곱 번이면 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

답은 황당했습니다. 일곱 번씩 일

흔번, 무진장 용서하라는 말씀입니

다. C. 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누

군가 용서하기 전까지 용서는 아름

다운 아이디어에 불가합니다. 불가

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는 용서하라하십니다. 세상 사람들

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화내

지 마라 상처만큼 보복하라” 이렇

게 말합니다. 

마태복음18장에서 일만달란트

의 비유를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일만 달란트의 빚을 졌어요. 일달

란트는 육천데나리온입니다. 하루 

노동자의 임금은 일 데나리온입니

다. 그러니 일만달란트는 거의 평

생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에요. 

왕이 빚진 자를 불쌍히 여겨서 아

무런 조건을 내걸지 않고 다 탕감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토리에 

반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 

일만달란트를 탕감 받고 길거리로 

나왔다가 자기에게 백데나리온 빚

진 동료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 사

람에게 내 돈 내놓으라고 다그치고 

결국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 소식

을 들은 왕이 너무 어이가 없고 화

가 나서 일만달란트 탕감해준 종을 

불러 야단을 칩니다. 

마18:33. “내가 너를 불쌍히 여

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이 말씀은 왕이 일만달란트 탕감받

은 종이 백데나리온 빚을 받을 권

리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많은 빚

을 탕감 받은 종은 백데니라온의 

빚을 받을 도덕적인 권리가 없다

는 것입니다. 왕은 용서를 받은 사

람이 용서를 못하고, 엄청난 긍휼

을 받은 자가 긍휼을 베풀지 못하

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그 종을 감

옥에 집어넣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이 나를 용서해주었는데 우리는 왜 

용서하기가 어려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

니다. 대부분 이유들은 거의 타당

합니다. 내가 용서해주면 가해자가 

죄 심각성을 온전히 깨달을 수 없

기 때문에. 가해자가 또다시 나에

게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용서

라는 것은 피해자에게 주는 합당치 

못한 부당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

니다. “왜 제가 용서해야 됩니까? 

잘못은 저 사람이 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법적인 

문제는 법에 맡겨야 합니다. 그러

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께서 우

리를 용서해주신 것 같이 용서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용서는 

엄격한 의미에서 가해자를 위한 것

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잠 22:7 “가난하면 부자의 지배

를 받고 빚지면 빚쟁이의 종이 된

다” 그런데 정반대의 말도 맞는 거 

아십니까? 빚진 자만 편치 않은 것

이 아니라 빚쟁이도 편치 않다는 

말입니다. 내가 원한을 품고 살면 

내가 더 큰 상처를 받고 사는 것입

니다. 용서하는 사람이 가장 최우

선적으로 치유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을 받은 사

람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용서를 해

주고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것입니

다. 보복해야 할 일을 보복하지 않

고 용서할 수 있는 이유를 팔복에 

구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팔복은 서로 연결고리가 있습니

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하나님 앞

에서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

닫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입니다. 내 능력으로는 이 빚을 갚

을 수가 없는데 주께서 나를 불쌍

히 여기시고 나에게 찾아와서 용서

해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다

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

난한 사람일수록, 예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긴 것을 깨닫는 사람일수

록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

다는 것입니다. 남을 진정으로 용

서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값싼 동정하지 말고 

최대한 공감해야 합니다. 

이 ‘긍휼’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곤궁에 처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

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단어는 다른 사람의 피부에 들어간

다,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느낀다 

라는 뜻입니다. 긍휼은 단순히 연

민이나 동정이 아닙니다. 남의 입

장을 이해하고 진심으로 돕는 행위

입니다. 

긍휼의 사람으로 가장 먼저 떠오

르는 사건은 눅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강도만난 사

람이 거의 죽게 되었지요. 제사장

도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어요. 그

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었

어요. 그런데 왜 그냥 지나갔을까

요? 그건 거의 죽어가는 사람을 만

지면 부정되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스토리에 반전이 있습니

다. 유대인들이 인간 이하로 취급

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한 것

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이 사람

을 불쌍히 여겨서 돌봐주었다는 것

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의 

지역에 들어갔다는 것은 신변의 위

협을 느끼는 상황임에도 들어가서 

돌봐주고 돈을 주며 끝까지 돌봐주

었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고통당한자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아픔을 고치기 위해서 

함께 행동하셨습니다. 롬 9:15 이

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에게 이

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

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

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롬 12:15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

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공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 시선으로 아파하는 자를 보는 

거예요. 연민과 동정은 우리보다 

못한 사람을 만날 때 갖는 시선입

니다. 그러기에 그런 시선을 갖고 

살면 남을 열등한 존재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공감은 우리 모두

다 약한 자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약한 자이기 때문에 남을 

존중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 갖고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월등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에 불과

한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서로 아픔을 나누고 아파하고 

함께 수고의 땀을 흘리고 사랑으로 

품어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남을 

바라보면 용서 못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다른 사람의 아픔을 바라

보면 감쌀 수 없습니다. 우리의 눈

으로 예수를 모르는 사람을 바라보

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

질 수가 없어요. 전도할 수 없습니

다. 그러나 그들을 통해 예수님의 

긍휼한 마음을 본다면 예수님의 시

선으로 그들을 본다면, 그들이 아

파하는 것을 함께 아파할 수 있고 

주님을 모르는 그들을 품으면서 주

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음을 믿으

시기 바랍니다. 

긍휼의 마음을 회복하고 예수님

의 마음을 갖고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용

서해주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아

파해주며 잃어버린 영혼을 예수

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기를 축원

합니다.

긍휼한 마음
마태복음 5:7 

푸/ 른/ 초/ 장 
노 창 수 목사

(남가주사랑의 교회)

1964년 3월 13일 새벽 뉴욕시 

퀸즈에서 바텐더로 일하던 캐서린 

제노비스가 퇴근길에 자신의 아파

트 주차장에서 성폭행을 당하고 

살해되었습니다. 35분간 이어진 

범행을 38명의 이웃사람들이 창

문을 통해 지켜봤지만 아무도 도

와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를 두

고 제노비스 신드롬이란 말이 나

오게 되었습니다. ‘제노비스 신드

롬’이란 ‘방관자 효과’ 혹은 ‘구경

꾼 효과’란 말입니다. 

며칠전 뒤늦게 유튜브를 통해 

알려진 한 동영상은 미국은 물론 

이를 본 세계 모든 사람들의 마음

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이에 격분

한 뉴저지주 최대 도시 뉴어크의 

코리부커 시장은 영국 웅변가 에

드문드 버크의 명언을 인용하며 “

악마의 승리에 필요한 건 선한사

람들의 수수방관이다”라고 말하

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문제의 동영상은 스물한 살짜리 

흑인 청년이 겁에 질려 서 있고 폭

력배로 보이는 청년들이 옷을 벗

으라고 하며 조롱하는 장면과 옆

에 있던 폭력배는“좀 씻겨야 겠다”

며 피해자에게 물세례까지 퍼붓는 

장면을 담은 동영상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8월에 뉴어크시 

길거리에서 일어났으며 청년의 아

버지가 폭력배들에게 20달러를 빚

졌기 때문이라고 매스컴은 전하고 

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주위

에 많은 행인들이 보았음에도 불

구하고 누구 한 사람 그를 돕는 사

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범인은 

잡혔지만 보복이 두려운 나머지 

피해자는 그곳에서 이사를 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아름다

운 인사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침에 만나면 “안녕히 주무셨어

요?”, “밤새 별고 없으셨는지요?”, 

“조반은 드셨는지요?” 등 윗사람

께 인사를 드립니다. 웃어른이 아

랫사람을 만나면 본인은 물론 가

족의 안부를 묻고 인사를 나눕니

다. 그래서 이웃집 숟가락이 몇 개

인지를 알 정도로 가까운 것이 이

웃지간이었습니다. 어느 유행가 

가수가 ‘멀리 있는 사촌도 이웃만

은 못해요......’라고 노래했던 가사

의 내용처럼 우리는 이웃을 친척

처럼 가까이 하며 살았습니다. 멀

리 있어 자주만나지 못하면 친척

은 가까이 있는 이웃보다도 못하

다는 뜻의 노래입니다. 그러니 희

로애락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웃

을 가까이 하고 살았습니다. 이 노

래가 유행한 지가 벌써 30년이나 

흘렀으니 지금의 현실에 어울리지 

않는 노래일까요?

옆집에 누군가 새로 이사를 오

면 잘 익은 시루떡을 만들어 이사

를 알리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

뿐 아니라 새해가 되면 동네어른

들을 찾아다니며 세배를 하며 인

사를 드렸습니다. 농촌에서는 서

로 협력하여 공동작업을 하는 두

레라는 좋은 유풍이 있었습니다. 

부락, 이 단위의 모임은 ‘만두레’라

고 하며 주로 농번기의 모내기에

서 김매기를 마칠 때까지 시행되

는 공동체 모임입니다. 또한 ‘품앗

이’라는 좋은 풍습이 전해지고 있

는데 이 ‘품앗이’의 뜻을 살펴보면 

‘품’과 ‘앗이’가 합하여진 단어로서 

‘품’이란(두 팔을 벌려 안은 상태 

혹은 가슴 안에 들어온 상태)나 혹

은 일을 한 대가를 말합니다. ‘앗

이’란 내가 해준 대가로 앗아온다

라는 뜻으로 ‘품앗이’라 내가 남에

게 품을(일을 해준)준 것만큼 다시 

“앗아온다”라는 뜻이고 보면 서로 

서로 일을 돌아가면 해주는 협동

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레나, 품앗

이, 향악 등 이웃과 서로 협력하며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과거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나이 33살의 크리스토퍼 도너가 

경찰관 및 여러 사람들을 죽이고 

한 오두막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

습니다. 부당해고에 대한 억울함

이 여러 무고한 생명을 죽일 합당

한 이유는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장문의 선언문에 기록된 ‘핵

심표적’ 중에 “난 골치 아픈데 연

루되기 싫다”며 그의 도움을 외면

한 아시아계 경관들을 향한 분노

는 왠지 씁쓸함을 남깁니다. 우리

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선한 사마

리아 사람처럼, 힘들고 어려운 세

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서로가 다정한 이웃되길 기대해봅

니다.  

빛과 소금으로...

엄규서 목사
(월셔크리스천교회)

이웃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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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
?

?
?

Q: 진화론과 창조론을 비교해 그 차이를 알고 싶고 진화론의 허구는 무

엇입니까? 그리고 미국에서는 언제부터 공립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치게 

되었는지요?

-토랜스에서 이희은

A: 사람과 동물과 식물은 어디서 왔는가? 여러 가지 견해와 학설이 있지

만 자연적인 것과 초자연적인 것 두 모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연적인 모델

에는 다윈의 진화론이 그 대표적인 것으로서 사람은 우연히 원자결합의 산

물로 아메바를 거쳐 원숭이에서 진화했다는 학설입니다. 초자연적인 모델은 

창조론으로서 창조주의 의도적인 설계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창조론은 기

독교 성경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사람은 다른 생물과는 달리 하나님의 형상

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사람의 

육체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이 아니고 인격과 영성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

을 말합니다.

진화론은 생명의 기원이 우연에 의지하나 창조론은 하나님의 지혜와 의도

적인 설계에 의해 된 것을 말합니다. 진화론의 말대로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

라면 인간에게 삶의 목적과 의미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진화론에 의하면 지

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생물들은 처음부터 그 특이한 형태를 따라 그 종류

대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한 공통 조상에서 진화된 후손들로 봅니다. 수소원

자에서 시작하여 수십억년의 오랜 기간 동안 사람으로 서서히 진화되었다고 

보며 현재도 계속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또 어떤 모양으로 바뀔지가 

모른다는 것입니다. 진화론의 이론 이것이야 말로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인 

가설입니다. 

창조모델은 각 종의 발생기원은 독립적이며 변이는 그 종 내에서만 일어나

지 종에서 종으로 바뀌는 대진화(Macroevolution)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봅

니다. 한 마디로 개는 개지 개가 고양이나 호랑이로 진화될 수 가 없다는 것

입니다. 진화론자들이 이러한 불완전한 진화론을 끈질기게 붙잡고 늘어지는 

이유는 더 이상 대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진화론을 부정하게 되면 결국 남는 

것은 (창조)론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과학적인 증거의 확실성으로 진

화론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하나님)을 받아들이기를 원치 않

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너무나 불완전하고 모순투성이인 진화론을 붙잡고 있

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국 공립학교에 어떻게 진화론이 들어오게 되었는지 많은 요인

이 있지만 그중에 한 가지 역사적 사건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재만 교수가 

쓴 ‘창조과학 콘서트’를 보면 1925년 미국에서 일명 ‘원숭이 재판’(Monkey 

Trail)이라고 불리우는 재판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테네시 주 대이턴이라

고 하는 작은 도시에서 발생했습니다. 한 공립학교 교사인 스코우프스가 수업 

중에 진화론을 가르쳤다는 이유로 기독교인이 그를 고소하게 됩니다. 당시에

는 주 교육법상에 공립학교에서는 진화론을 가르치는 것이 금지되었던 때이

기 때문입니다. 막상 재판이 시작되자 피고측은 스코우프스 교사의 주 교육

법 위반보다 진화론의 정당성을 주장하는데 더 열을 올렸습니다. 재판 결과

는 피고의 유죄로 1백달러의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대부분의 기자들은 고소자 측을 공격하려는 생각을 갖고 취재를 하였으며 

영화관계자들은 이 재판을 영화화하였습니다. 성경을 고수하려는 기독교인

들이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진화론을 무모하게 공격하는 식으로 묘사했습니

다. 이 사건은 진화론이 전 미국과 세계로 확산되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리

고 소련에서 인공위성을 달나라에 먼저 보내자 미국은 우주공학이 소련에 뒤

떨어진 것은 미국 공립학교에서 제대로 과학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라 해서 

과학에 더 치중했고 결국은 진화론이 득세하여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원숭이재판’이 공립교 (진화론)교육 시발

빛좋은 개살구 오바마케어

지난번에는 오바마케어를 시행하는 미국 정

부 측의 자료들을 통해 오바마케어가 어떤 혜

택들을 시민들에게 주겠다고 하는지를 나누어

보았다. 오늘은 오바마케어를 반대하는 무리

들이 왜 많은지, 오바마케어가 갖고 있는 문제

점들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참고

로, 오바마케어만큼 미국의 역사상 가장 많은 

소송을 받고 있는 법안이 없다. 현재 200여건

이 넘는 소송과 26개의 주에서 반대하고 있는 

법안이라는 점을 유의해두기 바란다.

오바마케어의 문제점들을 다는 못 다루지만 

핵심문제들 몇 가지만 살펴보겠다. 

▲연방정부 차원에서 모든 의료보험을 통제

한다. ▲의료보험을 모든 국민에게 의무화, 강

제화 한다. ▲의료보험을 들지 않을 경우에는 

벌금을 내야 한다. 의료보험이 무료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이 의료보험을 사야만 

가입이 되는데, 상황이 어려워서 보험을 못사

는 사람에게 벌금까지 물리게 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의 가장 큰 불평을 사고 있다. ▲기독교

신앙의 자유와 개인의 선택 자유를 빼앗아간

다(기독교 신앙에 대한 탄압의 시작!). 

그렇다면 얼마의 벌금을 물어야 하는가? 

개인에 대한 벌금: 건강보험이 없는 개인 1

인당 2014년에는 95달러 또는 연수입의 1%중 

더 높은 금액을 벌금으로 물게 한다. 2015년에

는 325달러, 2016년에는 698달러 또는 연수

입의 2% 중 더 높은 금액을 벌금으로 물게 된

다. 2017부터는 매년 1인당 세금 또한 인플레

이션 물가상승율에 따라서 계속 올라가게 된

다. 거기다 18세 미만의 어린이들이 내야하는 

세금은 아무리 적어도 어른들의 50%까지 내

야 한다.

 가족에 대한 벌금: 만일 가족당 오바마케어

에서 요구하는 합당한 의료보험을 사지 않을 

경우 2014년에는 한 가정당 285달러 또는 수

입의 1% 중 가장 높은 금액을 벌금으로 물어

야한다. 2015년에는 975달러를 물어야 하고, 

2016년에는 가족당 2,085달러로 껑충 올라간

다. 2017년부터는 가정당 개인 수입의 3배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참고로, 이 벌금들의 금액

은 지금 최소의 벌금들로 계산을 한 것이기 때

문에 정말 이 법안이 시행될 때는 더 많은 벌

금을 낼 수도 있다. 

 

혜택들이 오히려 불이익
  

소기업이 받는 혜택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

씀드렸는데,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 좋은 

것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보조에 따른 규제들

이 너무 복잡하고 여러 가지이기 때문이다. 그

중 괜찮은 상황에 대한 예는 10명이하의 종

업원을 고용하는 회사가 의료보험 혜택을 받

으려면 고용인당 평균 하루임금이 13달러미

만일 경우이며, 그때는 의료보험의 50%를 정

부에서 보조받을 수 있다. 하지만 50명 이상

의 근로자들이 있는 업체 고용주가 오바마 의

료보험혜택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에

서는 근로자 1명당 2000달러씩의 벌금을 내

야 한다.  

그리고 법적인 기준으로 풀타임 종업원에게

만 혜택을 주기 때문에 30시간미만으로 일하

는 종업원은 보험혜택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그러다보면 고용주는 대부분의 종업원을 30시

간미만으로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오바마케어에 대한 추가

비용을 큰 식당 업주들은 음식 값에 비용을 포

함시키고, 일반 도매점이나 소매점들은 물건 

값을 올리려 한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기혼자에게 불리할 수도: 맨해튼기관에서 

정책연구를 하고 있는 다이애나 라스에 의하

면 개인의 연소득이 4만3천 달러일 경우에는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만일 결혼해서 

두 사람의 연소득이 총8만6천 달러가 된다면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오바마케어

의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저소득층 지정연

소득’이 무척 적어야만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

게 했기 때문에 차라리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편하다고 한다.   

공공(public)보험이 아니라 민간(private)

보험: 지난번에 오바마케어의 유익한 점을 살

펴봤을 때 Insurance Exchange라는 프로그램

에 의해서 다양한 민간보험들을 만들어 국민

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한다고 했는데, 가격이 천

차만별인 민간보험 중에서 저소득층은 어차피 

가장 싼 가격의 보험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그

래서 제한적인 의료서비스를 받게 됨으로 지

금 저소득층이 받고 있는 메디케어와 크게 달

라지는 게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이미 회사에서 제공하는 가족의료혜택

을 받고 있는 경우, 가족에 대한 혜택이 상실

이 되거나 축소될 수도 있다. 또, 의료보험도 

상 중 하로 나눠지기 때문에 보험에 있어서도 

개인적 선택이 아닌, 정부에 의해서 차별이 된

다. 따라서 오바마케어를 정부에서 세금 보조

해준다고 해도 보조금액은 국민이 내야 하는 

돈에 비해 크지 않다.  

몇 가지 법안 세부사항

(페이지 수는 2014년까지 계속 업데이트하

고 있기에 다른 페이지가 될 수도 있다)

△페이지 22: 만일 오바마케어 건강보험을 

갖지 않고 자체보험에 가입돼 있는 모든 개인 

또는 고용인들에게는 의무적으로 정부에서 

IRS를 통해 감사를 받게 한다. 

△페이지 30과 40: 정부보험위원회에서 개

인에게 어떤 치료와 어떤 혜택을 받을지 결정

해줄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여기에 대한 개인

의 의견과 선택권은 주어지지 않는다. 또한 항

소 절차나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다. 

△페이지 58: 모든 사람에게 National 

HeathCare ID가 주어진다. 이 National의료보

험ID카드에 얼마만큼의 개인정보를 넣을지는 

아직 미정이다. 또한 연방정부가 모든 개인 은

행계좌를 직접 실시간 액세스(access)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페이지 65: 납세자들은 모든 조합 퇴직자

(union) 및 지역사회 조직건강보험을 보조해

야 한다. 즉,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조합 퇴직

자와 지역사회 조직보험을 보조한다는 뜻이

다. 

 
기독교인에게 가장 위협적

크리스천 변호사와 기독교 단체들의 끈질

긴 법정투쟁 끝에 오바마케어에서 (교회는 예

외를 허락했지만) 아직도 기독교 기업이나 학

교, 병원, 개인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에

게는 오바마케어가 현재까지 시행하고자 하는 

모든 법들, 벌금들을 적용시키겠다고 해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다. 교회도 현재는 예외가 됐

다고 마음 놓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오바마케어는 자동적으로 납세자들의 세

금으로 하여금 태아를 무참히 살해하는 낙태

실행과 낙태시술을  가장 많이 하는 Planned 

Parenthood 같은 곳까지도 보조하게 한다. 기

독교 신앙에 가장 크게 위배되는 것이지요. 먼

저 말씀드렸던 Hobby Lobby 같은 기독교 기

업들, 수십 개의 기독교학교들, 병원들 등등 미

국 기독교인들이 오바마케어에 많은 소송을 

걸고 심각하게 반대하며 오바마케어를 “폐지”

시키려고 서명운동을 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가 바로 낙태를 위한 아침피임약, 낙태수술 등

등의 보조금을 국민세금에서 의무적으로 내게 

하는 시스템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8면으로 계속>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낙태피임약, 낙태수술보조금을 국민세금에서 의무화 

전국민 의무화 안하면 벌금 . 개인은행계좌 실시간 액세스 

논쟁 많은 오바마 케어(Obama Care)의 장점과 단점 분석(II)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4번째로 

인구가 많

은 국가이

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국가

이다. 인

도네시아

에는 세

계 에 서 

가장 다양하게 여러 민족들의 문

화가 존재하며, 300개 이상의 서

로 다른 인종 집단들이 이 나라에 

살고 있다. 인구가 거의 백만에 가

까운 고론탈로족은 술라웨시(Su-

lawesi) 북부지방에 사는 세 주요

종족집단 중 하나이다. 원래 산에

서 살던 고론탈로 사람들은 현재는 

술라웨시 북부 반도지역의 연안이

나 평야지역에 여러 촌락을 형성하

여 흩어져 살고 있기도 하며. 특별

히 고론탈로 지역의 도시에 거주하

기도 한다. 

술라웨시는 필리핀 남부 맞은편

에 위치해 있다. 큰 게 모양을 한 이 

섬은 주로 산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화산추가 특징적이다. 열대우림 또

한 이 지역의 특징 중 하나이다. 작

은 왕국들이 일어나고 멸망하는 역

사가 바로 이 지역의 역사이다. 작

은 왕국들은 전쟁이 나면 더 크고 

더 강력한 군대를 형성하기 위해 

종종 서로 연합하곤 했다. 이 지역

에는 원래 토라자(Toradja) 사람들

이 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삶의 모습

고론탈로족이 사는 지역은 동쪽

으로 미나도(Minado)섬의 미나하

산(Minahasans) 지역에 인접해있

다. 미나하산은 네덜란드의 식민지

화와 기독교교육에 크게 영향을 받

은 지역이며, 그 결과 그들은 기독

교로 개종해왔다. 그러나 불행하게

도 고론탈로족은 여전히 복음화 되

지 않고 독실한 무슬림으로 남아있

다. 이들 두 집단 사이에는 많은 편

견의 장벽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론탈로족 현지인 교회는 없으며 

크리스천들은 박해에 대한 두려움

으로 고론탈로족 무슬림에게 다가

가는 것에 어려움을 느낀다. 

쌀, 옥수수 그리고 사고야자열매

는 고론탈로족에게 중요한 식품이

다. 고구마와 기장은 제2의 곡물이

며 코코넛은 상업용으로 재배되고 

있다. 그물과 덫 그리고 작살은 호

수에서 고기를 낚는데 사용된다. 

라탄(rattan, 야자수의 일종)과 다

마르(damar, 목재용으로 키우는 

나무)는 팔기 위해 모은다. 소는 일

반적으로 무거운 짐을 나르는데 사

용되며 말은 교통수단으로 활용된

다. 

인도네시아에는 땅을 갖지 못한 

8백만 명 이상의 농부들이 있다. 이

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개발되지 

않은 섬으로 이주하는 농부들에게 

무상으로 땅과 집을 제공하고 다른 

지원도 한다. 

고론탈로족 사회는 부계사회이

며 결혼은 무슬림 형식을 따르고 

중매자에 의해 이뤄진다. 중매인은 

신랑을 대신해 신부 값을 협상하며 

신부의 값은 여자의 사회적 신분에 

의해 결정된다. 고종사촌 간의 결

혼을 선호하기는 하나 이종사촌 간

에 결혼하는 경우도 있다. 남녀가 

일단 결혼하면 부부는 일반적으로 

첫째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신부의 

어머니와 함께 살다가 자신들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 부모를 떠난

다. 부부는 각자 자신의 재산을 따

로 소유하며 결혼 후 얻은 땅만 공

동재산이 된다. 

신앙

이슬람은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우세한 종교로 인도네시아 인구 

중 85%가 이슬람교도다. 힌두교는 

2%에 불과하며, 개신교는 약 8%이

다. 많은 사람들이 또한 불교-도교

적 가르침을 따르기도 한다. 정령

숭배(Animism)는 살아있지 않은 

사물도 영을 갖고 있다는 믿음인데 

외딴 지역에서 살고 있는 부족들이 

믿고 있다. 비록 종교의식과 관습

들에는 사실상 여러 종교가 혼합돼 

나타나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모든 

고론탈로족은 사실상 수니파 무슬

림들이라 할 수 있다. 

필요로 하는 것들

인도네시아어는 학교에서 가르

치며 도시지역에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고론탈로족, 특별

히 여성들은 오직 고론탈로어만 사

용하는데 문자가 없다. 현재 고론

탈로어로 기독교 오디오 자료뿐 아

니라 성경번역을 완성하기 위한 노

력이 진행 중이다. 인도네시아인들

은 종교적 자유를 갖고 있긴 하지

만 거대한 무슬림 집단은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을 갖고 있어 고론탈

로족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

는데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기도다. 

             

중국 ‘크리스천 박해’ 2012년 42% 급증

미국에 본부를 둔 중국 인권단

체 ‘차이나에이드’는 지난해 중국

의 기독교인 박해 건수가 132건

으로 전년(93건) 대비 41.9%(39

건) 늘었다고 13일 밝혔다. 

차이나에이드가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정부로부터 박해받은 교인 수

는 2011년 4322명에서 지난해 4919명으로 13.8%(597

명) 증가했다. 이 중 구금·억류된 교인 수도 1289명에

서 1441명으로 11.8%(152명) 늘었고, 실형을 선고받

은 경우도 4명에서 9명으로 125%(5명) 증가했다. 차

이나에이드는 “중국 전역에서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낸 통계지만 여전히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강조

했다. 중국 정부는 가정교회를 강제로 폐쇄하거나 정

부 공인교회인 삼자교회에 편입시키는 식으로 가정

교회의 확산을 막고 있다. 차이나에이드 대표 푸시추

(傅希秋) 목사는 “강경한 반(反)기독교 정책을 고수해

온 후진타오 정권이 물러나고 개혁을 내세우는 시진

핑 정권이 들어섰기 때문에 선교 여건이 조금씩 개선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핵실험 도발은 북한 더욱 고립시킬 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2일 2기 임기 첫 국정연설

(State of the Union address)

에서 3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

한을 강도 높게 비난하며 ‘현

명한 선택’을 촉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오후 9시 상·하원 합동 회의

에서 한 국정연설에서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무기들의 확산을 막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주도할 것”

이라며 “어젯밤 우리가 본 것과 같은 (핵실험) 도발들

은 그들을 더욱 고립시킬 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

한 정권은 국제사회의 의무를 준수해야만 그들의 안

보와 번영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강

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우리는 동맹국들과 함께하

면서 미사일 방어를 강화하고 이런 위협들에 대응할 

확고한 조치를 주도적으로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이 자신의 국정연설 전날 3차 

핵실험을 강행하자 북한 관련 내용을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전날에도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핵실

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해 “이는 지난해 12월 탄도미사

일 발사에 이은 ̀ 심각한 도발행위’(highly provocative 

act)”라고 지적했다.

인도네시아 교회 3곳 화염병 피격

인도네시아 남부 술라웨시 

섬의 교회 3곳이 최근 화염병 

공격을 받았다고 인도네시아 

언론이 15일 보도했다.

술라웨시는 기독교와 이슬

람교의 갈등 가능성이 잠재된 

대표적 지역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2001-2002년에

는 술라웨시 포소 지역에서 기독교도와 이슬람교도 

사이의 유혈 충돌로 1000명 이상이 사망한 사건이 벌

어지기도 했다.

보도에 따르면 괴한들이 14일 오전 1-4시 한 교회

에 화염병을 던졌으나 목격자들이 바로 불을 꺼 교회 

문만 불타고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지

난 주말에도 같은 지역의 교회 2곳이 화염병 공격을 

받았다며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인구의 85% 이상은 무슬림이다. 헌법

에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이슬람과 타 종

교, 이슬람교의 수니파와 시아파 사이의 갈등도 끊이

지 않고 있다.

나이지리아 이슬람단체 ‘외국인 7명 억류’

나이지리아의 이슬람단체

인 ‘안세루’는 지난 16일 밤 납

치된 외국인 7명을 억류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AP·AFP 

통신에 따르면 안세루는 이날 

성명을 통해 영국과 그리스, 이탈리아인을 1명씩 억류

하고 있으며 레바논인 3명과 필리핀인 1명도 데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나이지리아 북부 바우치

주 자마레의 건설 현장 숙소에 무장괴한들이 난입해 

경비원 1명을 살해하고 외국인 7명을 납치했다.

이번 사건은 이슬람 급진 세력이 나이지리아 북부

에서 벌인 최대 규모의 납치 사건이다. 안세루는 지난

해부터 나이지리아 북부에서 경찰서 등을 공격해 세

상에 이름을 알린 신진 이슬람 단체다. 안세루는 최근 

수년 동안 나이지리아에서 테러 행위를 벌여온 ‘보코

하람’과 느슨한 형태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알

려졌다.

“제재만으로 북 핵실험 못 막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18일 북한을 거론하며 

제재만으로는 핵실험을 막을 

수 없다고 밝혔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

날 국제 유대인 지도자 모임에 

참석해 북한의 최근 핵실험은 제재만으로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중단시킬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이란 정부에 대한 서방의 제재는 확고하

고 신뢰할 수 있는 군사적 위협이 동반돼야 한다며 만

약 이러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란을 저지할 

기회는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버락 오바마 미

국 대통령이 다음 달 이스라엘을 방문할 때 이란 문제

를 최우선 과제로 둘 것이라고 전했다.

북한은 지난주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 경고에도 

핵실험을 강행했다. 이란도 핵 프로그램 개발로 서방

의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 프

로그램을 자국의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 네

타냐후 총리는 서방의 이란 제재가 효과를 거두지 못

하면 이란 핵 시설을 선제 공습하겠다는 뜻을 시사하

기도 했다.

아이들 공격성, TV로 줄인다

시애틀에 사는 작가 낸시 젠슨의 딸은 3살밖에 안 

됐지만 성인용 코미디 애니메이션 ‘킹 오브 더 힐’을 

좋아했다. 그러다 젠슨은 아동 실험에 참가하게 돼 딸

에게 협동적 팀플레이와 우정 등 주제를 다룬 유아

용 프로그램을 보여주기 시

작했다.

이제 6살이 된 딸은 선생

님으로부터 남을 배려한다

는 칭찬을 받는다. 젠슨은 딸

이 전에 좋아했던 TV 성인 

프로그램이 “정말 웃겼지만 

돌이켜보니 3살짜리에겐 매우 부적절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취학 연령 이전의 어린 아이들에게 폭력행위

를 묘사한 TV 프로그램을 제한하고 공감을 유도하는 

교육적 프로그램을 자주 보게 했더니 공격성이 줄었

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뉴욕타임스가 18일 인터

넷판에서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시애틀아동연구소와 워싱턴대의 연

구자들은 3-5세의 아이가 있는 565쌍의 부모를 두 무

리로 나눠 실험했다. 실험군 부모들은 다른 이를 도우

며 폭력 없이 갈등을 해결하고 공감을 보여주는 내용

의 TV 프로그램을 아이에게 보여주도록 권유받았다. 

또 아이들과 함께 TV를 보면서 갈등을 해결하는 좋은 

방법을 물어보라는 조언도 받았다.

6개월이 지나 실험군 부모들은 대조군보다 아이들

이 다른 사람에 드러내는 공격성이 줄었으며 자녀의 

사회적 능력이 더 높아졌다고 답했다. 저널 ‘소아과학’

에 실린 이번 연구 논문의 주저자 디미트리 크리스타

키스 워싱턴대(소아과학) 교수는 “부모들이 명심해야 

할 것은 TV를 끄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채널을 바꾸

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토머스 로빈슨 스탠퍼드

대 소아과학과 교수는 “잠재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실

험”이라면서 “아이들에게 공격적인 프로그램을 덜 보

고 친사회적 프로그램을 더 보여주면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비슷한 연구논문을 발표했던 제이미 오스

트롭 버팔로대(심리학) 교수는 부모들이 아이와 함께 

TV를 보면서 TV에 나오는 갈등에 관해 이야기하라고 

추천했다. 예를 들어 형제·자매끼리 싸우면서 고함을 

지르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분명히 가르쳐주면서 “어

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하고 아이들에게 물어보라는 

것이다. 이어 아이가 나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보게 하

라고 권했다. 3살짜리 아이가 4살 이상 아동의 시청을 

권장한 PBS의 ‘아서’ 같은 프로그램을 보면 형제간의 

다툼만 기억하고 나중에 화해하는 부분은 관심을 두

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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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의 고론탈로(Gorontalese)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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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저서는 메소포타미아 신화와 유물 이야기들을 통해 당시 메소포타미

아 지역의 역사를 훑어내려간다. 스핑크스의 비밀같이 작은 궁금증부터, 

에덴동산의 위치와 모습을 추적하는 등의 여러가지 의문들을 역사를 통

해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그 속에 속속들이 숨겨진 성경의 역사적 진실과 

증거들을 내보이며 성경이 성령의 감동과 계시로 기록된 완전한 하나님

의 말씀임을 증거한다.

김남철 지음 │ 376면 │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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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희망찬 새해 추천도서

본서는 사해 사본과 쿰란 공동체, 즉 유대 사회에서 떨어져 나와 따로 공동체 생

활을 했던 분파와 그들의 거주지, 사해 사본의 관계를 고고학, 헬라 문헌, 그리고 

사해 사본의 연구를 통해서 소개하고 있다.

구약성경, 특히 중간기 문헌의 대가인 존 콜린스 교수는 그의 해박한 지식과 

식견을 바탕으로, 사해 사본과 쿰란에 존재했던 공동체의 관계에 대해 실타래

처럼 얽혀 있는 논쟁들을 하나씩 설명해 나간다. 

본서는 쿰란에서 발견된 사해 사본들과 쿰란에 거주했던 공동체의 관계에 대

해 관심이 있는 독자에게는 지금까지의 모든 논쟁과 그 문제점을 한번에 살펴

볼 수 있는 책이라 할 수 있다. 

존 J. 콜린스 지음 │ 안창선 옮김 │ 376면 │ 13,000원

아브라함 
카이퍼

아브라함 카이퍼는 개혁자들의 개혁의 불꽃이 희미해질 무렵, 혜성

같이 나타나 삶의 전 영역을 성령의 불로 태워 정결케 한 인물이다. 

그의 삶은 목회로 시작하여 자유대학을 세우고 기독신문을 창간하

는 등 점점 넓어지다가 궁극적으로는 정계에서까지 하나님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이 책을 읽으며 그가 들었던 개혁의 깃발, 하나님과 

함께 했던 발걸음들을 살펴보다보면 어느새 카이퍼의 하나님이 나

의 하나님으로 다가옴을 느끼게 될 것이다. 

윌리엄 B. 에드먼스 지음, 한국기독교정치연구소 옮김 │ 424면 │ 13,000원

사해 사본과 
쿰란 공동체

모든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한다. 그러나 아무

리 좋은 지혜와 지식을 전해주려

고 해도 자녀와의 관계가 나쁘다

면 그것을 전해줄 수가 없다. 자녀

와의 관계개선이 급선무다. 이번엔 

방법들 중에 티타임을 갖는 것에 

대해 생각해보려고 한다. 분주한 

일상에서 자녀와 시간을 정하고 

자녀에게 집중적으로 할애된 시간

이다. 이를 위해 자녀와 함께 하는 

데이트 시간, 혹은 티타임을 가질 

것을 권해 본다. 

먼저 자녀와 데이트를 하거나 티

타임을 가지려면 부모와 자녀 간

의 합의가 필요하다. 주 중에 가장 

적합한 요일에 일정시간(1시간 정

도)을 정하여 시도해보는 것도 좋

겠다. 데이트나 티타임 시간이 정

해지면 두 번 째로 할 일이 데이

트 장소나 예쁜 찻잔을 준비하는 

일이다. 자녀와의 일대일 데이트나 

티타임은 많은 어린이들이 좋아한

다. 부모와 어린이들은 일대일 데

이트나 티타임을 통해 함께 즐거

운 놀이(영화나 연극구경)나 게임

을 하거나 차를 마시며 자신의 얘

기를 하는 동안, 어린이는 자신에

게 중요한 사람이 자신의 이야기

에  귀 기울여준다는 것 때문에 자

신이 소중하고 특별한 사람이라는 

느낌, 곧 자존감이 높아지기 마련

이다. 

부모입장에서 쉽진 않겠지만 우

리 자녀들의 삶에 선한 영향력을 

심어주기 원한다면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필수적

이다. 이상적으론 한 주에 한 번 정

도, 바쁜 경우 한 달에 한번 정도라

도 자녀와 일대일 데이트를 하거

나 하다못해 티타임이라도 가져보

길 권한다. 아이가 어릴수록 아이

들은 엄마나 아빠가 자기와  함께 

갖기로 한 시간 약속에 기대를 품

게 되고 자신의 예쁜 찻잔을 가진 

것만으로도 티타임을 기다리게 된

다. 과연 그런 시간을 어떻게 계획

하고 운용할 것인가? 데이트나 티

타임의 시작에서 부모님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데 다음의 두 가지 규

칙만은  지키도록 한다. 

■ 부모님이 지켜야할 데이트/

티타임 규칙 1

아이들 중심으로 아이들이 주도

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라. 엄마나 

아빠와 데이트를 할 텐데 언제 어

디서 어떤 활동을 하면 좋을지 아

이와 상의하도록 하라. 할 수 있는 

대로 아이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라. 때론 함께 영화나 연극 음악

회에 가는 것으로 대신할 수도 있

지만 할 수 있는 대로 아이의 얘기

를 들으려고 노력하라.

자녀와 함께 데이트를 하러가거

나 차를 앞에 놓고 앉으면 부모님

은 말을 아끼도록 한다. 할 수 있

는 대로 자녀들이 먼저 자신의 얘

기를 할 때까지 기다린다. 아이가 

한 마디도 하지 않고 정한 시간이 

끝나는 한이 있더라도 부모가 이

야기를 주도하거나 많이 하지 않

도록 하라. 아이가 말 한 마디 없

이 끝나게 된다면 “아쉽지만 오늘 

약속된 시간이 끝났네”라는 얘기

와 함께 데이트와 티타임을 정리

하라. 

■ 부모님이 지켜야할 데이트/

티타임 규칙 2 

데이트하는 동안 아이들의 입장

을 존중해주고 할 수 있는 대로 아

이들의 결정을 따라주며 좋은 경

청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라. 아이

들의 얘기에 대해 절대 토를 달거

나 훈계하려고 하지 말라. 아이가 

어릴수록 아이가 얘기하는 것에 

공감하고 아이의 수준에서 생각

해야 한다. 이 시간을 통해 무엇인

가 지시하려 하고 고쳐보려고 하

는 것은 금물이다. 그렇게 되면 어

린이들은 데이트 시간이나 티타임

을 좋아하지 않게 된다. 아이들이 

하는 질문에 대해 지식이나 해법

을 제시하려 하지 말고 아이의 마

음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라. 특히 

힘든 감정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이해하려고 하고 공감해주라. 예

로, “마음이 참 힘들었겠네.” 혹은 

“많이 슬펐겠다.” “참 아팠지?” 등

의 반영적 경청법을 사용해서 아

이의 마음을 받아주게 될 때,아이

들은 엄마 아빠와 일체감을 느끼

게 되고 친밀감이 높아지게 될 것

이다.  

또한 아이들의 바람, 소원, 등이 

무엇인지 파악하도록 노력해보라. 

예를 든다면 “엄마!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해요?”라고 묻

는다면 “공부를 잘하고 싶구나!”라

고 말하며 맞장구를 쳐주면 된다. 

또 “친구 아무개가 나와 놀기 싫다

고 해요”라고 하면 “너는 친구 아

무개와 가깝게 지내고 싶구나” 또

는 ”너는 그 친구가 너와 놀기 싫

다고 해서 섭섭하구나”라고 마음

을 읽어주도록 하라. 그렇게 할 때 

자녀들에게 변화가 보이기 시작한

다. 아이들은 부모와의 데이트 시

간이나 티타임을 기다리며 준비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자유롭게 

표현하려고 하고 자신의 일에 책

임지려는 노력을 보인다. 부모들

도 자녀와의 대화를 즐기며 자녀

와의 데이트나 티타임을 기다리게 

될 것이다.  

 금정진 사모 (FBM 디렉터) 

자녀와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  

 가정사역 칼럼

① 하솔(훌레 계곡 남쪽)

         

하솔은 가나안 땅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으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전부터 가

나안 원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던 

성읍이다. 특히 하솔은 고대 가나

안 원주민에게 매우 중요한 성읍

으로서 종교적·정치적·군사적 면

에서 주요한 기능을 수행했던 곳

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솔은 므깃도에서 시리아의 다

메섹까지 연결되고 중동지역의 초

승달 지역을 통해 바벨론까지도 

연결되는 도로 상에 있으며, 두로

에서 벳산으로 연결돼 요단 동편

으로 연결되는 도로와 접하고 있

어 교통의 요지라고 할 수 있다. 하

솔은 갈릴리 호수 북쪽 약 16km 

지점, 홀레호수 남서쪽 약 8km 지

점, 상부 요단강 서쪽 약 5km 지

점에 있다. 

여호수아서(11:10-11)에 의하

면 가나안 왕 야빈의 수도였던 이

곳은 당시에 북쪽에서 가장 강력

한 성읍이었기에 가나안의 머리라

고 불렸다. 여호수아에 의해 영도

되는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 땅 

남부와 중부를 정복하고 

남은 북부지역을 정복하

고자 할 때, 하솔 왕 야빈

은 이스라엘의 북쪽 진격 

소식을 듣고 이웃의 왕들

과 연합해 이스라엘과 맞

서 싸우고자 요단강 지역 

세력으로부터 지중해에 

맞닿은 지역의 세력까지 

모든 세력을 모아 이스라

엘의 진격을 막아보고자 

메론 호숫가에 집결했다

(수11:4).

메론 호숫가 전투는 가

나안 원주민들과 이스라엘의 마지

막 한판 승부처로 이스라엘로서는 

가나안 정복전쟁에서 가장 큰 위

기상황이었다. 바로 이러한 절체

절명의 시기에 여호와 하나님께

서는 여호수아에게 임하셨다(수

11:6). 이스라엘은 숫자상으로 절

대 불리했지만 가나안 원주민들을 

맞아 마침내 승리를 엮어냈다(수

11:7-11).

그 후 하솔은 납달리 지파에게 

주어졌으며(수19:36), 사사시대에

는 가나안 사람에게 넘어갔다가 

여 사사 드보라와 바락에 의해 되

찾아졌다(삿4:1-24).

왕국시대 솔로몬은 이곳에 성

을 쌓고 병거대를 배치했고(왕상

9:15) 이곳에서 솔로몬의 마병대

가 훈련을 하고 유사시에 출동해 

근처에 있는 가나안을 제압하고 

북방적들의 침입에 대비했다. 그

러나 후에 디글랏 빌레셀에 의해 

이 병거성은 파괴되고 이곳 주민

은 포로로 끌려갔다(왕하15:29). 

바벨론 포로귀환 후 베냐민 자손 

중 일부가 거주하기도 했다. 하솔

은 고대시대부터 중요한 무역로

에 있었으며 군대이동경로이기

도 하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아

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군대와 강

력한 이집트 군대의 충돌장소이기

도 하다.

하솔은 이스라엘 고고학자 야

딘에 의해 구체적인 발굴이 이루

어져 도시 역사가 상세히 밝혀졌

다. 해발 225-230m에 있는 하솔

은 야빈이 통치할 때 주민이 2만 

명에 이르렀고 전체 크기는 80헥

타르나 된다. 하솔 유적지에서 최

근 청동기시대의 유물들이 발굴됐

으며 이 성은 솔로몬의 병거성을 

거쳐 아합의 도시가 됐다는 것이 

밝혀졌다.

② 가이사랴 빌립보

    (훌레 계곡 북쪽)

가이사랴 빌립보는 갈릴리바다 

동북쪽에서부터 약 40Km쯤 떨어

진 지점에 위치해 있는 데가볼리 

지방의 중심부에 있는 도시 중 하

나로, 다메섹 남서쪽 약 80Km되는 

곳에 있다. 또한 이스라엘의 북쪽 

경계가 되는 헤르몬 산기슭에 자

리 잡은 운치 있고 아름다운 고대

도시이기도 하다. 헤르몬 산의 높

이가 2700미터이니 가이사랴 빌립

보는 상당히 높은 산악지대에 자

리하고 있는 셈이다.

헤르몬 산은 일년 사계절 언제

나 흰 눈이 덮여 아름다움과 장엄

함을 자랑하는 동시에 항상 이스

라엘 북쪽 경계선이 돼왔다. 특히 

여호수아 장군의 인솔 아래 이스

라엘 백성들이 가나안땅을 정복했

을 때도 역시 북쪽 경계선이었다(

수11:3, 17, 12:1). 그러므로 이스

라엘 자손들은 헤르몬 산 이남을 

모두 점령해 지파별로 분할했다.  

바니아스(Banias)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가이사랴 빌립보는 요단강

의 발원지가 되는 헤르몬 산기슭

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많고 풍

부한 수자원을 가지고 있어 비옥

한 고장으로도 알려져 있다. 바니

아스는 ‘팬(Pan)의 도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가나안 사람들이 행운의 신을 섬

겼던 많은 흔적들을 찾을 수 있는

데, 특별히 희랍 통치하에서 동굴 

속에 팬(Pan)신의 신당 흔적을 찾

을 수 있다고 한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로마황제 아

우구스투스(Augustus)로부터 헤

롯이 물려받은 성읍으로 헤롯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이곳

에 궁궐을 지

었으며 아우

구스투스 황

제를 경배하

기 위해 대리

석 신전을 만

들었다고 한

다. 헤롯이 죽

은 후 그의 아

들 빌립이 통

치권을 인수

받았으며 가

이사랴 빌립

보의 지배자가 됐다. 당시 바니아

스는 그 지역의 수도가 돼 빌립은 

가이사랴 빌립보를 한층 더 아름

다운 도시로 발전시켰으며 이름도 

가이사랴 빌립보로 바꾸었다.

성경에 기록된 주변 성읍들로

는 바알 갓(수11:17, 12:7, 13:5)

과 바알 헤르몬(삿3:3, 대상5:23)

이 있다. 예수께서 이곳을 방문하

시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

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주는 그

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는 위대한 신앙

을 고백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마

16:13-20, 막8:27-30).

7세기경 아랍인의 침공 전까지

는 기독교 공동체가 있었던 곳으

로 기록돼있다.

③단(훌레 계곡 북부)

본래의 이름이 라이스(삿18:7), 

또는 레센(수19:47)이었던 단은 

단 지파가 이곳에 정착하면서 지

파의 이름을 단이라 개명하게 됐

다(삿18장).

이후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 여

로보암은 자기 지역내 사람들이 

제사를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

는 것을 막기 위해 벧엘과 단에 금

송아지 제단을 만들어 경배하도

록 유도했다(왕상12:28-9). 하지

만 유다 왕 아사의 요청으로 아람 

왕 벤하닷에 의해 파괴당한다(왕

상15:20.) 이후 단을 재건한 왕은 

북왕조 오므리 왕과 아합 왕 통치 

때였으며 BC732년 앗수르 디글랏 

빌레셀 3세에 의해 파괴되고 폐허

로 남게 된다. 

요단강은 헤르몬 산기슭에서 발

원하는 세 개의 강들이 모여 이어

지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크고 긴 

강이다. 그 강의 길이는 갈릴리까

지 약 90Km가 되고 갈릴리에서 사

해까지는 약 320Km가 된다. 즉 요

단강의 전체 길이는 약 400Km가 

넘는 긴 상시천인데 단은 요단강

의 세 근원(나할 헬몬/나할 바니아

스, 나할 단, 나할 스닐/나할 하츠

바니) 중 하나이기도 하다.
<다음호에 계속>

미리 가보는 성지순례   예수님의 발자취 (7)



성품칼럼

최고의 사랑 표현이자 신뢰의 표현 ‘순종’

이영숙 박사
(좋은나무성품학교 대표, 교육학박사)

중앙아프리카의 작은 마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바람 한 점 없

는 무더운 날 필립이라는 어린 소년이 커다란 나무 밑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 때, 갑자기 필립을 부르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

렸습니다. “필립! 아빠가 시키는 대로 배를 땅바닥에 대고 엎드려

라.” 필립은 아버지의 지시에 즉시 순종하며 따랐지요. 아버지는 

계속해서 필립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필립! 아빠 쪽으로 빨리 

기어오너라. 최대한 속력을 내서 말이야.” 필립은 이유를 알 수 없

었지만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손과 발을 최대한으로 움직여 아버

지에게로 기어갔습니다. 아버지가 서 있는 곳에 거의 다다르자 아

버지는 또 다시 지시를 내렸습니다.

“좋아! 필립, 이제 일어서서 빨리 뛰어오너라” 필립은 아버지의 

말에 “네!” 하고 큰 소리로 대답하며 아버지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갔습니다. 필립과 만난 아버지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필립의 

귀에 대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필립, 뒤를 돌아 나무를 한 번 쳐다 보거라.”

필립은 아버지의 말씀대로 뒤를 돌아 나무를 쳐다보았습니다. 

뒤를 돌아 본 순간 필립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기대

고 있던 나무 위에 큰 독사가 혀를 날름거리며 매달려 있었기 때

문입니다. 필립은 너무나 무서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아버지

의 품에 꼭 안겼습니다.

아버지 또한 놀란 아들을 꼭 안아주시며 말했습니다.

“필립, 네가 아버지의 지시에 잘 따랐기 때문에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단다. 아버지의 말에 순종해 줘서 고맙다.”

순종이란 필립처럼 나를 보호하고 있는 사람들의 지시에 좋은 

태도로 기쁘게 따르는 것입니다. 순종의 성품은 나를 보호하고 있

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고 그들의 현명한 지시를 즉각적으로 기

쁘고 완벽하게 따르는 것이 결국 나를 보호하고 행복하게 해주

는 것임을 알게 해주는 성품입니다. 부모님이나 교사, 영적 지도

자 등 어른들의 말에 순종하는 훈련은 아주 일찍부터 시작해야 

할 중요한 훈육입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순종할 줄 알게 되

면 더 나아가 사회질서와 법규 그리고 자신의 삶에도 순응할 줄 

아는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합니다. 순종은 최고의 사랑의 표현

이자 신뢰의 표현입니다.

   

요즘은 좀 수그러들고 있지만 아

직도 심심치 않게 뉴스에 오르내리

는 주제가 지구온난화 문제다. 또 

그 온난화와 자주 결부되는 것이 하

나있는데 바로 빙하의 문제다. 지구

온난화로 빙하가 다 녹게 되면 지구

에 엄청난 재앙이 닥치게 될 것이

라는 것이다. 그런데 그 빙하는 하

나님께서 창조주간에 창조하신 물

건일까, 아니면 그 빙하는 언제부터 

있었던 것일까?

1. 빙하란?

먼저 빙하(氷河, Glacier)가 무엇

인지 알 필요가 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빙하가 바닷물에 떠내려 

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바닷물이 

얼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

실 빙하는 전부 다 눈이 변해서 된 

얼음이다. 현재 빙하의 대부분은 남

극과 북극 지역에 존재하는데 이것

들이 다 녹게 되면 해수면이 약 65

미터 상승할 것이라고 한다(이것은 

단순한 산술적 계산이다. 실제로 이

렇게 될 지는 확신할 수 없다. 바다

에 떠있는 빙하가 녹을 때는 해수면

이 상승되지 않는다. 또, 땅 위의 빙

하가 녹게 되면 그만큼 육지가 융기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빙

하의 양이 엄청난 것만은 분명한데 

과거 언젠가는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많은 양의 빙하가 존재했던 

때가 있었다. 지구 육지의 약 3분의

1이 700-1200미터 두께의 빙하로 

덮였던 시기인데 과학자들은 이때

를 빙하시대라고 부른다.

2. 세속 학자들: 빙하시대가 어떻

게 가능해?

빙하시대를 연구하는 과학자들 

중에 Daniel Pendick이란 학자는 

“실제로 일어나지만 않았다면 빙

하기는 공상과학 이야기처럼 들린

다”라고 했다(The dust ages, Earth 

5(3):22, 1996.). 빙하시대는 현대과

학자들의 상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

다는 말이다. 빙하시대가 어떻게 왔

을지 설명하는데 무슨 어려운 문제

가 있기에 이런 비관적인 말을 하

는 것일까?

빙하시대에는 지구 전체가 꽁꽁 

얼어붙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일

반인들이 무척 많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사실이 아니다. 앞에서 언급

한 것처럼 빙하는 바닷물이 얼음이 

된 것이 아니라 눈이 쌓여 얼음이 

된 것이므로 빙하시대는 당연히 많

은 눈이 내렸어야 한다. 그런데 지

구 전체가 꽁꽁 얼어버리게 된다면 

그렇게 많은 눈이 내릴 수 없다. 눈

이 내리려면 대기에 수증기가 많이 

있어야 하는데 기온이 낮아지면 바

닷물 증발량이 줄어들어 대기에 수

증기 양이 적어지기 때문이다. 지구

가 더워도 눈이 안 내릴 것이고 추

워도 빙하시대를 만들만한 충분한 

눈은 내릴 수 없다. 

그렇다면 빙하시대를 이루기 위

해서는 바닷물 증발은 많아야 하고 

대기온도는 눈을 내릴 만큼 추워야 

한다. 어떻게 이런 서로 상반되는 

조건을, 그것도 지구 남반구와 북반

구에 동시에 만족 시킬 수 있을까? 

이런 딜레마를 과학자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빙하시대는 공상과학

에서나 있을 법한 사건’이라고 절망

적인 말을 하는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빙하시대 이론이 여러 개 있

기는 하지만 아직 그럴듯한 이론 하

나 없는 것이다.

3. 빙하시대는 성경을 통해서만 

설명 가능하다!

지나간 빙하시대에는 지표 3분

의1의 넓이에 700미터 이상의 눈을 

내려야 했으므로 약 120미터 깊이

의 바닷물이 증발되었어야 한다. 그

러므로 빙하시대 전문가들이 가장 

설명하기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렇

게 엄청난 양의 물이 수증기로 증발

시킬 수 있는 따뜻한 바다가 어떻게 

가능했을까 하는 것이다. 현재 바닷

물의 평균온도는 4oC이기 때문에 

이 온도에서는 증발이 너무 적어 빙

하시대가 올 가망이 전혀 없다. 그

렇다면 언제 그리고 어떻게 바닷물

이 따뜻해졌던 때가 있었을까?

따뜻한 바닷물은 노아홍수로만 

설명할 수 있다. 노아홍수 후기에 

지판(plate)들이 벌어지는 과정에

서 물은 그 곳으로 모이게 되었고 

갈라진 지판 사이로는 용암이 흘러

나왔다. 그런데 지구 표면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바다바닥은 모두 다 

노아홍수 당시 분출된 용암이 굳은 

현무암으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당

시 바닷물의 온도

가 현재에 비해 

엄청나게 높았을 

것이라는 것은 쉽

게 상상할 수 있

다. 따뜻해진 바

닷물의 영향으로 

노아홍수 직후에

는 북극이나 남극

이나 지구 어디나 

온난다습한 기후

가 되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시

베리아에 사람들

과 매머드들이 살았으며 사하라에

도 사람들과 대형동물들이 남겨둔 

유물들이 발견되고 있다. 어떤 창조

과학자는 노아홍수 직후 바닷물 온

도가 30 oC쯤 되었을 것이라고 추

측을 한다.

빙하시대를 이루기 위해서는 증

발되는 수증기가 얼어서 눈이 되게 

해야 한다. 그러나 바닷물이 그렇게 

따뜻하면 그 영향으로 눈이 내릴 수 

없고 비만 오게 될 것이다. 눈이 오

게 할 한 가지 가능한 설명은 화산

이 폭발하여 화산재와 연무질이 태

양 빛을 가리는 경우다. 지표의 에

너지는 거의 다 태양에서 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화산이 터져 햇빛을 

가리면 눈이 내리는 것을 볼 수 있

다. 그런데 빙하가 있는 북미주에는 

20세기 최대 화산이었던 St. Helen 

화산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큰 화

산들이 여럿 발견되었다. 반대로 화

산이 없는 시베리아 지역에는 빙하

가 없다. 이런 정황으로 볼 때 노아

홍수 직후 바닷물이 따뜻한 시기에 

화산이 폭발하여 빙하시대가 도래

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노아홍수가 끝났을 때 하나님께

서는 동물들과 사람들에게 생육하

고 번성하라고 복을 주셨다. 하나님

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되었을 것이 확실하다. 실제로 노아

홍수 직후 사람들 수명은 450세나 

되었다. 그런데 갑자기 수명이 다시 

250세로 떨어지게 되는데 이때 무

슨 일이 발생했음에 틀림없다. 성경

은 홍수 후 약 100년이 된 이 무렵

에 “세상이 나뉘었다”(창10:25)고 

했으며 바벨탑 사건(창11장)이 있

었다고 기록하였다. 

부패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

듯이 하나님께서는 바벨에서 반역

한 사람들의 언어를 바꾸어 세상 구

석구석으로 흩어지게 하셨다. 이때 

하나님은 화산을 터뜨려 엄청나게 

증발되는 수증기를 눈으로 바꾸어 

육지에 쌓아 빙하시대가 이루어지

게 하신 것이다. 이때 해수면은 120

미터나 낮아져 대륙들이 하나로 연

결되었고, 사람들과 동물들이 자유

롭게 지구 곳곳으로 흩어질 수 있게 

되었으며, 해빙이 되자 현재의 모습

을 갖추게 된 것이다. 빙하는 바벨

탑 사건의 결과들 중에 하나인 것이

다(더 상세한 내용은 이재만, 최우

성 공저. 빙하시대 이야기, 두란노. 

2011. 참고)

4. 성경역사를 부정하는 진화론 

완전한 창조를 부정하든지, 타락

을 부정하든지, 노아홍수와 바벨탑 

사건의 심판을 부정하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그리스도의 필요

성이 부정된다. 성경이 전지전능하

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도 있

다는 믿음이 생기면 그때부터 판단

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본인(사람)

이 되고 만다. 성경역사를 부정하는 

진화론은 그런 범죄를 조장하는 사

탄의 수단임을 기억해야 한다. 진화

론과 진화론적인 사상에 영향을 받

아 생겨난 창조이론들이 유신론적

진화론, 점진적창조론, 다중격변론, 

날–시대이론, 간격이론, 구조가설 

같은 창조이론들이며 창세기 1-11

장을 은유나 시나 설화라고 주장하

는 빗나간 이론들이다. 그러나 빙하

시대의 존재도 성경역사가 액면 그

대로 사실임을 증거하고 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

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

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

게 하니”(고후10:5).
▲이메일: 

 mailforwschoi@gmail.com

창조과학 칼럼

최우성 박사
(생리학, 창조과학선교회)

126. 빙하의 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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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하시대, 성경역사 아닌 현대과학으론 설명할 수 없어
빙하는 눈이 변해 된 얼음, 바벨탑사건 결과들 중 하나

<5면에서 계속>

결론

오바마케어에 좋은 점들도 물론 

있다. 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이

렇듯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기

에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소송이 

걸린 법안이 됐다. 우선은 연방부

정부의 통치로 인한 오바마케어 

시스템은 미국에서 현재까지 민

주주의정신을 가지고 존중해주던 

선택의 자유와 개인의 신앙 자유

를 무참히 빼앗아 간다.   오바마

케어에서 펼치고자 하는 메디케

어 연장혜택이나 세금혜택 등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의 혜택이

나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는 많은 의문들이 생기는 세부사

항들로 가득 차 있다. 

단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오바

마케어를 반대하고 있는 기독교

기업들이 지금 수백억의 벌금을 

물어야 하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여 있다는 것이며, 신앙을 지

키고자 하는 개개인들은 오바마

케어의 의무화된 정책으로, 하나

님의 법에 순종하느냐 정부의 법

에 순종하느냐에 대한 선택을 해

야 하는 기가 막힌 상황에 놓인 것

이다. 

▲이메일: tvnext.org@gmail.com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빅토리아 뉼런드 미 국무부 대변

인은 14일, 정기 브리핑에서 “미국

은 북한 인권상황에 대해 크게 우려

하고 있다”면서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 인권상황 조사 지지의사를 표

명했다. 북한 인권상황 조사는 지난

달 나비 팔레이 유엔 인권고등판무

관이 국제적 조사기구의 설립을 촉

구하면서 유엔 인권이사회 안팎에

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다음 달 

열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의미 있

는 결의가 도출될지가 관심사다.

독립적인 외부전문가들이 참여

하는 조사기구(International In-

quiry)를 통한 북한 인권실태 조사 

방안을 반기고 있다. 뉼런드 대변인

의 발언은 미국도 이 제안을 지지한

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한편 LA 지역 한인단체들이 유엔

에 북한 인권상황 조사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착수했다. 파바월드와 

LA 지역 한인단체장협의회, 남가주

기독교협의회, 가주한미포럼 등 한

인단체들은 백악관 청원사이트에 

10만 명 서명을 받기 위한 운동을 

펼친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7일 ‘유엔이 독립적

인 국제조사위원회를 설치해 북한 

인권상황을 조사하도록 미국 행정

부가 촉구하라’는 청원을 백악관 청

원사이트에 접수하기도 했다.

백악관이 10만 명 이상 서명한 청

원에만 공식 반응하기 때문에 한인

단체들은 미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유엔에 북한 인권상황 조사를 촉구

하려면 서명운동이 요긴하다고 보

고 공동으로 나섰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 미국, 일본, 캐나다, 폴

란드 국회에서도 “북한 탈북자들과 

인권들에 대한 국제의회연맹(In-

ternational Parliamentarian’s Co-

alition for North Korean Refugee’s 

and Human Rights, IPCNKR)을 결

성해 국제사회가 UN 국제조사위원

회를 설치할 것을 종용할 것을 강력

하게 촉구하고 있다. 한국통이자 지

한파로 알려진 에드 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 주도로 북한 정권의 인

권유린 척결을 위해 국제사회에 네

트웍을 통한 동 위원회 설치를 호소

하고 있는 중이다.

결국 지난 2월 7일 백악관 청원사

이트에 접수된 “북한 인권청원(The 

Obama Administration should 

support UN’s Commission of In-

quiry (COI) into North Korea’s 

human rights violations)”은 오바

마 행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에 주도

적으로 나서게 하는 내용이 골자를 

이루고 있다. 특히 UN 인권위원회

가 2월 25일부터 3월 22일까지 개

최되기에, 동 기간 내에 100,000개

의 청원을 바탕으로 ‘독립적인 국제

조사위”가 신설돼 더 이상의 인권유

린이나 말살을 막고, 철저한 조사를 

바탕으로 북한 정권을 국제무대에

서 심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

는 내용이 이번 청원의 핵심이다.

△서명운동에 참여하는 법: 1. 

wh.gov/pG9X(G와 X를 반드시 대

문자로 해야 한다)에 들어간다. 2. 

어카운트가 있으면 sign in을 하고 

없으면 create an account를 클릭

한다. 3. 본인 이름과 이메일주소 거

주지 우편번호(Zip코드)를 넣는다. 

4. 입력한 이메일주소로 어카운트

가 만들어졌다는 확인이메일이 도

착하면 이를 열어 이메일 안에 나와 

있는 링크된 사이트를 클릭하거나 

해당 사이트 주소를 이용해 다시 접

속한 뒤 sign in 즉, 서명한다. 5. 서

명 후 페이스북 또는 트위터를 클릭

해 서명운동을 SNS를 통해 알린다.

국제사회의 북한 핵규제에 이어 북한 인권상황 조사가 유엔에서 다뤄

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이 유엔 인권이사회 차원에서 북한의 

인권 위반 상황을 조사하는데 대한 지지의사를 밝히는가 하면, 일본과 

유럽연합(EU)도 호의적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인들도 유엔의 

북한 인권상황조사를 위한 서명운동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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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권위(父權) 회복

목회서신 

요즘 한인사회에서 가정불화 

및 가정폭력이 위험수위를 훨씬 

넘어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 

원인을 전통적인 가부장적 대가

족에서 부부중심의 핵가족으로 

가정의 구조가 급변되었고, 산업

화, 근대화, 민주화로 남녀평등, 

여성상위를 넘어 여성해방시대의 

도래와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맞

벌이 부부증가, 남편의 근로조건 

악화로 가사협력의 기회가 증가

되고, 전업주부화가 증가추세 등

으로 인한 가정 구성원간의 역할

분담이 크게 변화되었다. 그리고 

청소년 자녀들과 노인문제 등으

로 동시다발적으로 가정의 문제

가 야기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가정문제의 더 중요한 

근본적 원인과 배경은 가정질서

의 파괴와 권위의 상실에 있다고 

본다. 가정의 질서가 파괴되고, 가

정의 머리인 남편과 아버지의 권

위가 상실되었으므로, 가정문제 

의 발생은 필연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이

민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는 곧 가

정의 문제이며, 가정의 문제는 바

로 아버지(남편)의 문제라고 본

다.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가정

이 회복될 수 있는 최선의 해결책

은 아버지의 권위, 부권회복에 있

다는 것이다. 그러면 아버지의 권

위, 부권(父權)의 회복 방안은 무

엇일까요?

 
1. 아버지의 권위에 대한 자각

아버지가 아버지의 권위에 대

하여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큰 문제이다. 그동안 참다운 아버

지상을 접해보지 못했고, 아버지

의 권위에 대한 배움이나 가르침

을 받지도 못했기 때문이다. 아버

지의 권위는 가정의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것임

을 먼저 알아야 한다. 가정문제의 

근본해결책은 아버지의 권위, 즉 

부권회복에 있음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가정의 대표자, 가정의 영

적 제사장, 자녀의 영적스승으로

서 아버지의 남성상, 아버지의 영

향력, 아버지의 영성, 아버지의 사

명 등 아버지의 권위에 대한 배움

과 깨달음이 필요하다.

 

2. 아버지의 헌신

교육은 모방이라고 한다. 자녀

들은 부모, 특히 아버지의 삶을 보

고 배운다. 이같이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것은 아버지의 말이 아니

라 아버지의 삶이라는 것이다. 매

일의 삶 가운데, 자녀들에게 아버

지로서의 경건한 삶과 솔선수범, 

그리고 헌신적인 삶을 보여주어

야 한다. 아버지는 하나님의 모형

이며 위임자이고 대리자이다. 아

버지의 온전한 헌신의 삶을 보면

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

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된다.

 

3. 아버지의 대화

미국의 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아버지가 자녀와 보내는 제대로 

된 시간은 하루에 38초이며 기타 

형식적이고 사소한 시간까지 합

한다면 고작 하루에 20분이라고 

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정

녕 ‘아버지 부재의 사회(Father-

less Society)’가 되어버린 것이다. 

‘아빠, 바빠, 나빠’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바쁘다, 피곤하다”는 핑

계로 자녀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

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부부와 자녀들 간의 대화가 가정

의 문제해결의 첫걸음임을 알아

야 한다.

 

 4. 가정 구성원간의 공동의 노

력

아버지의 권위가 회복되기 위

해서는 아버지의 자각, 헌신, 대

화도 필요하지만 아내와 자녀들

의 가정 구성원간의 공동의 노력

이 절대 필요하다. 아버지의 권위

가 회복되려면 먼저 가정의 질서

가 회복되어야 한다. 즉 아내는 남

편에게 복종하고(엡5:22,24,33), 

경외하며(엡5:33), 남편은 아내

를 헌신적 희생적으로 사랑하고

(엡5:25,28,33), 자녀들은 부모에

게 순종하며(엡6:1), 공경하고(엡

6:2), 아비들은 자녀들을 하나님

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양육하므

로(엡6:3)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므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질서가 다시 회복

될 때 가정의 머리가 되는 아버지

의 권위도 회복될 수 있다.

남가주 한인단체들, UN 조사 촉구 서명운동 전개

“북한 인권위해‘10만명 서명’동참”

이재근 목사

(주사랑선교교회 담임)

LA연합교회(공동담임 정홍권 목사, 김동술 목

사) 설립예배가 17일 오후 1시30분 에덴교회(담임 

표세흥 목사)에서 개최했다. 김동술 목사의 예배

인도로 시작한 이날 설립예배는 표세흥 목사가 기

도를, 이규만 목사가 성경봉독을 했으며 정홍권 목

사가 ‘교회의 의의’(행2:42-47)라는 제목으로 설

교했다.

정홍권 목사는 “에클레시아는 세상으로부터 부

름받은 자의 모임”이라 말하며 “교회는 거룩과 사

랑이 있어야 하며 이중 하나가 빠지면 교회라고 부

를 수 없다”라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LA연합교회 설립예배

LA연합교회 설립예배에서 정홍권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제 4차 

뉴 저 지

교협(회

장 박상

천 목사) 

월 례 회

가 지난 

6일 소망

교회(담

임 박상

천 목사)

에서 개최돼 호산나대회 일정과 각 

분과 별 사역현황을 발표했다. 

교협은 이날 ‘2013년 호산나전도

대회’ 일정을 발표하고 강사로 유관

재 목사(일산성광침례교회 담임)를 

초청한다고 밝혔다. 유관재 목사는 

침례교미래를준비하는모임(침미

준) 회장으로 CTS 기독교방송 밀레

니엄 특강과 ‘유관재목사와 함께하

는 테마기행’을 진행하고 있다. 

일시는 6월 17일(월)부터 19일(

수)까지 장소는 팰팍 린버그 초등학

교다. 또 18일(화) 오전에는 ‘사모세

미나’를, 19일 오후에는 ‘목회자세미

나’가 있게 된다. 또한 올해 처음으

로 ‘호산나전도대회’ 참석자들을 위

해 ‘호산나어린이 전도대회’도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개최한다.  

한편 그동안 준비해온 ‘뉴저지한

인교회 주소록’은 3월 31일 부활절

새벽연합 예배에서 배부할 예정이

다. 또 지난 신년하례식 때부터 발

급하기 시작한 목사신분증 발급도 

계속하고 있다.  

다음은 각 분과별 발표내용.

▲선교분과(박인갑 목사): 3월 18

일부터 열릴 예정이었던 ‘선교컨퍼

런스가 자체 내 3월 행사(설교클리

닉/부활절 새벽연합 예배)의 빡빡

한 일정으로 인해 4월 9일(화)부터 

11일(목)까지로 연기됐다. 원래 월

요일부터 시작하려고 했으나 타주 

참가자들을 위해 화요일부터 시작

하게 됐다고 밝혔다.  

북미원주민 선교훈련은 이전까지 

뉴욕교협과 연계해 실시해왔으나 

올해부터 뉴저지 지역이 자체적으

로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조직을 구

성했으며(2월11일 모임) 3월 중 관

계자 모임을 갖고 훈련은 4월부터 

약 12주에 걸쳐 하게 된다. 올해 선

교일정은 8월 5일(월)부터 10일(토)

까지 진행된다.  

북미원주민선교회 조직은 다음

과 같다. △고문: 박인갑 목사(선교

분과위원장) △회장: 윤명호 목사(

뉴저지동산교회) △부회장: 김종

국 목사(새언약교회) △총무: 김학

룡 목사(은혜와평강교회) △서기/

회계: 우종현 목사(임마누엘장로

교회)

▲교육분과(임장기 목사): 설교

클리닉이 3월 25일(월) 오전 9시부

터 오후 5시까지 ‘스토리텔링’ 설교

에 관해 강의되며 장소는 추후 공

지하다.

▲음악분과(강영안 장로): 목회

자와 실버선교사를 위한 ‘소망음악

회’가 7월 28일(주) 오후 6시 팰팍에 

위치한 ‘린버그 초등학교’에서 열린

다. 각 교회 성가대와 뉴저지장로성

가단, 뉴저지권사합창단, 어린이 찬

양제 입상자, 엘림밴드와 독창, 연

주, 중창 등이 있게 된다. 

▲체육분과(방갑순 장로): ‘교협

기금마련 골프대회’가 4월 29일(월) 

오후 12시부터 뉴욕 햄스테드에 위

치한 뉴욕컨트리골프클럽에서 개최

된다.

▲여성분과(정정숙 원장): 2월 4

일부터 목회자 부부행복학교가 열

리고 있으며 13가정의 목회자부부

가 참석하고 있다. 
<정리: 유원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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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전도종족 선교대회
미전도종족 선교대회가 3월 4일(월)부터 5일(화)까지 이틀간 뉴저

지 클리프턴에 있는 사랑의글로벌비전교회에서 열린다. 대회강사는 

Paul Eshleman(CCC 부총재), 김혜택 목사(GKYM 공동대표), 박원철 

선교사 (GAP 사무총장), 정기봉 목사(GKYM 공동대표), 안강희 선교

사(GAP 국제대표), 송성섭 목사(남부한인교회 담임)이며 웹사이트

(www.gvcus.org)에서 등록할 수 있다. 참가비는 없으며 타주 참석자

는 미리 등록하면 숙박이 준비된다.

▲문의: (973)778-9191(교회), (215)316-0960(황윤영)

뉴욕평신도선교신학원 신입생 모집
뉴욕효신장로교회(담임 문석호 목사)가 운영하는 뉴욕평신도선교

신학원이 신입생을 모집한다. 자격은 평신도로 선교사명을 이해하고 

이에 필요한 지식과 훈련을 받고자 하거나 장차 평신도선교사로서 선

교지역에 파송받기 원하는 자. 이력서, 신앙고백서, 추천서 등의 서류

를 제출하고 간단한 개별면접을 통과해야 한다. 1년 2학기제로 2년 과

정이며 총 40학점 취득후 졸업한다. 수업료는 학기당 100달러. 개강은 

3월 5일이며 매주 화, 목요일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수업한다.

▲문의: (718)762-2525

필그림 주일학교 교사세미나 
뉴저지 필그림교회(담임 양춘길 목사)가 주최하는 주일학교 교사 

세미나가 오는 23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필그림교회 나

사렛 채플에서 열린다. “더 좋은 교사가 되는 길”(딤전4;11-16)이라

는 주제로 주일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다. 오전에 주 강의, 오후에

는 선택강의를 들을 수 있다. 

▲문의: (201)843-2222

SEED 선교학교 개강
선교 전문가들이 말하는 선교의 핵심을 꿰뚫는 SEED 선교학교 

Unit 3, 4과정이 2월 21일(목)부터 12주 과정으로 뉴욕중부교회(담임 

김재열 목사)에서 진행된다. SEED 선교학교는 교회 교역자, 선교위원

회 위원, 단기선교 참가자 등 선교에 대한 체계적 지식을 얻고자 하는 

이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등록비는 150달러이며 자세한 정보는 

http://www.nyjbc.org/jb/8347#0를 참조하면 된다. 

▲문의: (718)279-2757(김정배 집사) 

뉴저지교협 호산나전도대회 강사에 유관재 목사
제4차 월례회, 6월 17-19일, 분과별 사역일정 발표

제 9회 정기총회, 부회장 허윤준 목사 선임

뉴욕목회자 대거 참석...환송예배 설교 장영춘 목사
뉴욕전도협의회 새 회장에 지인식 목사

눈물 속에 고 이성은 자매 영결식 

뉴욕리폼드신학교 2013년 봄학기 개강예배

이성은 자매 환송예배에서 장영춘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뉴욕전도협의회(회장 황영진 목

사)가 지난 19일 제 9회 정기총회

를 갖고 새 회장에 지인식 목사를 

선출했다.

황영진 목사 사회로 시작된 회의

에서 황 목사는 “가장 힘들고 바쁜 

때에 회장을 맡았는데 끝까지 임기

를 마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말하고 지난해 행사

에 협력해준 회원들에게 감사했다.

사업보고 및 회계보고는 지인식 

목사가 매달 월례회와 뉴욕영적각

성 연합기도성회(5월 11-12일), 뉴

욕영적각성 복음화대회(9월21-23

일)에 대해 보고했다. 또 회계보

고는 2개 성회 경비로 2,220달러, 

4,345달러를 각각 보고했다. 

이어진 임원선거에서는 부회장 

박성원 목사가 나눔의집 디렉터 사

역을 하기 위해 회장승계를 사임함

에 따라 지인식 목사를 회장으로, 

부회장은 허윤준 목사로 선임했다. 

총회에 앞서 드린 1부 예배는 지

인식 목사(총무) 인도로 기도 박마

이클 목사, 설교 박성원 목사(부회

장), 축도 김수태 목사의 순서로 진

행됐다. 

박성원 목사는 “보다 나은 것”(전

7:1-2)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목회

자들은 누구나 더 좋은 목회를 지

향한다”며, “하나님은 아름답게 사

는 사람에게 주신 아름다운 이름을 

주셨다. 아브라함과 사라, 야곱에게 

더 좋은 이름을 주시고 또 사울이 

바울로 바뀌었다. 이런 새로운 이름

이 중요하다. 전도협의회라는 이름

은 주님의 지상명령을 따르는 이름

이다. 이름처럼 영광스러운 역사를 

이뤄가기를 축원한다”고 전했다

이날 총회는 김영환 목사의 인도

로 통성 합심기도로 마쳤다.

한편 김수태 목사는 3월 10일 교

회연합세계선교대회, 7월초 뉴욕교

협 주도 니카라과 선교, 5월 27-28

일  뉴저지 두날개 회복집회 등에 

대해서 광고하기도 했다.
<유원정 기자>

고 이성은 자매 영결식이 지난 14

일 저녁부터 뉴욕순복음안디옥교

회(담임 이만호 목사)에서 열렸다. 

환송예배는 이희선 목사 인도로 김

수태 목사가 기도하고, 장영춘 목사

가 설교했으며, 어머니 이진아 사모

와 친구 오드리가 조사했다. 또 지

인식 목사가 조시 낭독, 동 교회 유

진웅지휘자의 특주도 있었으며 최

예식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아버지 이만호 목사는 “딸 성은이

가 ‘아빠 그 좋은 천국 조금만 더 빨

리 가면 안돼요?’라고 말했는데 ‘더 

살아서 착한 일 많이 하고 가야지’

라고 대답했다”며, “35년 목회한 저

보다 복음을 더 많이 전하고 갔다. 

오늘 조의금을 포함해서 성은선교

장학재단을 세워 헌신하려고 한다. 

존엄사 문제로 많은 도움을 준 뉴

욕교계와 한인사회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장영춘 목사는 “새 하늘과 새 땅”(

계21:1-7)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인간적으로는 서운하고 아쉽지만 

어릴 때부터 모범적인 생활로 예수

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이성은 자매

가 가장 아름다운 나이에 이 세상

과 비교할 수 없는 새 하늘과 새 땅

에 들어가서 우리가 가장 사모하는 

영원한 신랑 예수님 앞에 갔다”며 “

이만호 목사님은 성은자매의 양육

자이고 진짜 아버지이신 하나님 집, 

눈물과 사망 아픔 없는 곳에 갔으니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고 “성은 자

매의 삶의 모습이 뉴욕복음화의 밀

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이진아 사모의 눈물 섞인 조

사가 낭독되자 참석자들도 눈시울

을 적셨다.

15일 오전에 발인예배(인도 현영

갑 목사, 기도 이성헌 목사, 설교 한

진관 목사, 조사 황경일 목사, 축도 

김승희 목사)를 마치고 장지 파인론

에서 하관예배(인도 허윤준 목사, 

기도 장경혜 목사, 설교 황동익 목

사, 조사 양승호 목사, 축도 김원기 

목사)를 드렸다. 

이성은 자매는 1984년 6월16일 

서울에서 출생했으며 1996년 도미, 

UNC Chapel Hill 대학교를 졸업하

고 뱅크오브아메리카에서 일했다. 

교회에서는 유스교사로 헌신하고 

선교에 적극 동참하며 많은 선교지 

아이들을 후원하기도 했다. 
<유원정 기자>

뉴 욕 리 폼

드 신 학 교

(NYRBS, 학장 

유상열 박사) 

2013년 봄학기 

개강예배가 지

난 17일 오후 6

시30분 본교에

서 열렸다.  

유상열 학장

은 “하나님의 

복음”(롬1:1-5)이라는 제목의 설교

에서 “첫째,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기원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므

로 인간이 만든 철학이나 종교를 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

신 길을 알려주어야 한다”고 말하

고 “둘째는 복음은 선지자들을 통

해 성경에 약속해주신 것으로 복음

의 핵심은 ‘그의 아들’에 대한 것으

로 예수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복음

이 될 수 없다”고 말하며 “복음의 목

적은 모든 사람들이 믿고 구원을 얻

어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는 것이므

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높이고 그 이

름을 전해야하는 교회의 사명에 쓰

임받는 학생들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NYRBS의 봄학기 일정은 2월 25

일(월)부터 수업을 시작해 5월 28일

에 마치며 종강예배는 6월 2일(주)

에 있게 된다. 또 이번 학기에는 조

직신학, 선교신학, 역사신학, 기독교

커뮤니케이션이 강의되며 이외에 2

개의 특강이 열린다. 

자세한 사항은 웹사이트 www.

rbsny.org를 참조하면 된다. 
<유원정 기자>

유관재 목사

뉴욕전도협의회 정기총회룰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앞줄 가운데 회

장 지인식 목사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진유철 목사)를 중심으로 한 범남가

주이단대책 실무모임이 출범했다. 

그러나 12개 교계단체 간 업무협약

을 체결한 것 외에 이단대처방식에 

대해 소극적인 반응을 보여 실효성

에 의문점을 갖게 함으로 절반의 성

과만 얻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14일 오전 11시 JJ그랜드호텔에

서 모임을 가진 범남가주이단대책 

실무모임에서 진유철 목사는 “미국

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 헌법에서 말하는 종교의 자유

는 이단들을 정죄하지 못하는 기능

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곳은 이단

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지

역”이라 우려를 표하며 “이들의 활

동에 맞서기 위해 남가주의 12개의 

지역교협과 기독교단체장들이 지

난 1월 24일 모여 범남가주이단대

책 모임에 대해 열띤 논의를 했다”

고 말했다. 

진 목사는 “미국헌법에서 허용한 

종교의 자유로 인해 이단들의 활동

에 대해 교계단체들이 나서서 막을 

방법은 없다. 그러나 교인들을 이단

에 빠지지 않게 하는 방법은 있다. 

그것은 예수그리스도의 생명이 있

게 하는 것”이라 말했다.

박효우 교협수석부회장은 “이번

에 출범한 범남가주이단대책 실무

모임은 이단들에 맞서 싸우기 위해 

활동하는 곳은 아니다. 하지만 교인

들에게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이번

에 MOU를 맺은 교계단체들과 긴밀

한 협력을 통해 이단들로부터 교회

와 교인들을 지켜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단대책 실무모임은 이단판별 

지침서를 발표하고 지침서에 의거

해 이단판별 및 대처를 해나가겠다

고 밝혔다. 지침서에 의하면 △삼위

일체를 부인하고 성경 이외의 계시

를 주장하는 자 △믿음이 아닌 행위 

구원을 강조하며 다른 예수를 주장

하는 자 △어떤 인간을 하나님처럼 

높이며 자기들의 교회만이 참 교회

요 구원이 있다고 하며 자기들의 조

직 속에 추종자들을 예속시키며 재

정적인 착취를 하고 교리가 혼합주

의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 △교

회를 다니는 것을 분명히 밝혔는데

도 계속 자신을 자기들의 집단으로 

전도하려고 과잉 친절을 베푸는 경

우 △정통교회나 목자의 비리 등을 

들어 지나치게 비판하며 거짓 유언

비어를 퍼뜨려 성도와 목사 간의 이

간질 하는 자 △시한부 종말론을 강

조하며 지나치게 불안과 위기를 조

성하는 자 △성경공부를 하자며 소

속 교회 밖의 특정 공간으로 이끌려

고 하는 자 등이다.

그러나 지침서 내용이 포괄적이

며 일부 기존교회에 해당되는 사항

도 있는 만큼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지적이 있다. 또한 작년 7월 구 수정

교회에서 열렸던 신천지 이만희 집

회에 피켓시위 등으로 집회참여자

를 축소시키는데 성공을 거뒀지만 

한인1세보다는 차세대들과 백인과 

라티노 등으로 활동범위를 넓힌 것

에 대한 대책수립 결여, 그리고 8월 

샌디에고에서 대대적으로 열리는 

구원파의 청소년대상 캠프인 IYF 

캠프 및 신천지 등 이단들의 교세에 

대한 정보부족 등을 볼 때 범남가

주 이단대처방안 수립과 그것에 대

한 적극적인 활동과 후속조치가 요

구되고 있다. 

다음은 범남가주이단대책모임에 

참여한 교계단체 명단이다.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진유철 목사), 남가주한인목사회(

회장 이운영 목사), 동부지역교역

자협의회(회장 김병학 목사), 벤추

라교회협의회(회장 이상영 목사), 

사우스베이목사회(회장 구진모 목

사), 샌디에고교회협의회(회장 김

명락 목사), 샌버나디도카운티한인

교회협의회(회장 정충재 목사), 샌

페르난도 밸리교회교역자협의회(

회장 이준우 목사), 오렌지카운티

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민경엽 목

사), 오렌지카운티한인목사회(회장 

신종은 목사), 인랜드교역자협의회

(회장 유수열 목사).
<박준호 기자>

CCM가수 주리 콘서트
한국의 CCM가수 주리 미 서부지역 콘서트가 22일(금)부터 3월 3일

(주)까지 남가주지역 11곳에서 열린다. 일정은 △22일(금) 오후8시 글

로발선교교회 △23일(토) 오전6시20분 얼바인사랑의교회 △23일(토) 

오후7시 사우스베이사랑의교회 △24일(주) 오전11시 찬양교회 △24

일(주) 오후2시20분 LA사랑의교회 △25일(월) 오후6시 스키도로 찬

양팀과 함께하는 작은 콘서트 △28일(목) 오후 7시 흰돌선교회 청소년

집회 △3월1일(금) 오후 8시 남가주사랑의교회 △3월2일(토) 오후 7시

30분 태미큘라한인장로교회 △3월3일(주) 오전 10시 또감사선교교회 

△3월3일(주) 오후7시 베델한인교회 프뉴마워십

▲문의: (213)435-3489 김희기 월드쉐어 팀장

제 2회 LA 무료개안수술 캠프
국제의료구호단체 비전케어서비스 미주서부에서 제 2회 LA 사랑의 

무료개안 수술 캠프를 개최한다. 이를 위해 안질환 환자들의 눈 검사 

스크린을 한 후 3-5월 중 빈센트 병원에서 수술하게 된다. 눈 검사 스

크린 은 23일(토) 오전 9시에서 오후1시까지 이며 LA 총영사관 주차

장에서 실시한다. 

▲문의: (213)281-2617

미주크리스찬문인협회 작품모집
미주크리스찬문인협회(회장 정지윤 목사)가 제 27회 크리스찬문학 

신인상 작품을 모집한다. 작품 소재는 자유이며 응모마감은 5월15일부

터 9월15일까지. 모집부문은 시, 수필, 소설, 동시 생활수기 등 다양하

게 제출할 수 있다. 작품 제출처 1120 S. Harvard Bl #2 LA CA 90006. 

한편 크리스찬문인협 3월 특강은 16일과 30일 작가의 집에서 갖게 된

다. 

▲문의: (213)249-0771

남가주빛내리교회 부흥사경회 
남가주빛내리교회(담임 박용덕 목사)는 25일(월)부터 28일(목)까지 

‘New Blessing 부흥사경회’를 개최한다. 임찬양 목사(지구촌미래지도

자 협의회 총재/천안 형통한교회 담임)를 강사로 열리는 부흥사경회는 

개인적인 문제뿐 아니라 이 땅의 거룩성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

는 성도들을 초청하고 있다. 집회시간은 새벽 5시30분, 저녁 7시45분. 

▲문의:(714)401-9874 

세계한인기독교이단대책연합회 세계대회
세계한인기독교이단대책연합회(대표회장 김만풍 목사) 제 2회 세계

대회가 3월 4일(월)부터 7일(목)까지 하와이 임마누엘한인침례교회에

서 ‘오직 진리만 위하라’는 주제로 열린다. 

▲문의: craaha@yahoo.com

w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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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주그리스도의교회연합회(회

장 김정한 목사)는 2013 연합찬양

제를 17일 오후 나성중앙교회(담

임 이성도 목사)에서 성황리에 개

최했다. 

김효철 목사(예수비전교회)의 사

회로 시작된 이날 연합찬양제는 나

성중앙교회(이성도 목사), 나눔동

산교회(류창열 목사), 산타모니카 

그리스도의교회(최태희 목사), 싸

우스베이한인교회(안대진 목사), 

예수비전교회(김효철 목사), 윌셔

중앙교회(엄규서 목사) 등이 출연

해 아름다운 화음을 선사했다. 

특히 그리스도의 교회의 특성상 

악기를 사용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

는 무악기 교회와 유악기 교회 등 

교단의 특성을 보여주었으며 윌셔

중앙교회 순서에서는 엄규서 담임

목사가 톱 연주를 선사해 눈길을 끌

기도 했다. 

이날 찬양제는 최홍철 목사(나성

중앙교회)의 기도로 마쳤다.

한편 찬양제가 열리기전 시작된 

1부 예배는 김효철 목사의 사회로 

시작, 최태희 목사가 대표기도를 했

으며 연합회 회장 김정한 목사가 ‘

신령한 노래’(엡5:19-20)라는 제목

으로 말씀을 전하고 안대진 목사가 

축도했다.               <박준호 기자>

미주(LA) 성시화운동본부(대표

회장 박희민 목사) & 홀리클럽(회

장 김경수 장로) 창립 10주년 감사

예배가 17일 오후 5시 미주평안교

회(담임 송정명 목사)에서 열렸다. 

박종술 목사(KCCC 나사렛 책임)

의 찬양과 송정명 목사(LA성시화 

대표회장)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예배는 이성현 목사(LA공동회장) 

감사기도, 신기대 선교사와 김인화 

선교사가 10주년 사역보고를 했다. 

이날 다니엘 12장 3절을 통해 말

씀을 전한 박희민 목사는 “10년간 

성시화 운동본부와 홀리클럽을 지

켜주시고 작은 섬김을 받으신 하나

님께 영광 올려드린다. 성도들의 동

참에 감사드린다”고 인사말을 했

다. 

박 목사는 “앞으로 10년 내다보

며 말씀운동을 해 우리가 거룩해지

고 주님을 닮아가며 우리를 통해 지

역사회와 미국이 변해가게 해야 한

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정

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반적으로 

발전한건 교회의 역할이 컸다. 그러

나 요즘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고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세상

을 변화시키는데 무력해졌다. 복음

의 본질을 회복해서 우리를 통해 진

정한 성시화운동이 일어나길 기대

한다”고 강조했다. 

설교에 이어 진유철 목사(남가주

교협회장)와 민경엽 목사(OC교협

회장)가 축하의 말을, 김경수 장로

(미주홀리클럽 회장)가 ‘홀리클럽 

10년’이라는 제목으로 인사말을 했

으며 한기형 감독(상임회장)의 축

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날 또한 특별순서로 미국에 방

문 중인 한국식도교회(박영빈 목

사) 드림몸찬양선교단이 율동 찬양

을 선보여 많은 박수를 받았다.
<박준호 기자>

12개 교계단체 간 MOU체결 외 실질적 활동엔 소극적
절반의 성과...범남가주이단대책 실무모임

남가주그리스도의교회연합회 2013 연합찬양제 성황

미주(LA)성시화운동본부 & 홀리클럽 창립10주년 감사예배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주제
남가주 그리스도의 교회 연합회 주최 2013 연합찬양제에서 나성중앙교회 찬양대가 찬양하고 있다

미주(LA)성시화 운동본부&홀리클럽 창립 10주년 감사예배에서 박희민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APU에서 열린 KDMIN특강에서 이원우 칼빈대학교 교수가 강의하고 있다

범 남가주 이단대책 실무모임을 마친후 참가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말씀운동으로 오는 10년 변화 하자”

아주사퍼시픽대학교(APU, 총장 

존 월레스 박사) 한국어목회학박사

과정에서는 칼빈대학교 이원우 교

수초청 특강을 18일 오후2시 본교 

웨스트캠퍼스에 위치한 신학대학교

에서 개최했다. 주제는 ‘시편과 지혜

서에 나타난 영성’.

APU 총장 특별자문위원 박성민 

교수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특강에

서 이원우 교수는 “시편은 150편이

지만 다섯 권으로 나눠져 있다. 시

편이 다섯 권으로 나누어진 것은 토

라의 성격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

다. 또한 “시편전체가 오경을 연상

하고 있다. 영성에 있어 첫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음미하고 깨닫

는 것이다. 영성의 목적지 종착역은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는 것”이

라고 말했다.

그는 “잠언은 여호와 경외함으로 

지혜를 구하려는 것이다. 전도서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

의 법을 경외하라는 것이다. 하나님

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기 위해 하

나님의 법을 경외하고 지키는 것이

다. 결론적으로 ‘할렐루야’까지 올라

가는 것이 우리 영성의 여정”이라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시편과 지혜서에 나타난 영성’ 주제

APU KDMin 과정 이원우 교수 특강



군대 내 ‘무종교’ 장병 수가 큰 

폭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

다. 또 기독교의 진중 세례자(군

대에서 세례를 받은 자) 수는 일

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기

독 장병 수는 가파르게 줄고 있어 

군선교 양육 시스템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17일 국방부 및 예장통합총회 

군·농어촌선교부의 자료(그래프 

참조)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육군 장병 가운데 무종교인은 26

만명으로 추정됐다. 2005년(8만

9000명)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이에 대해 군선교 전문가들은 “

최근 신세대 장병들을 중심으로 

종교에 대한 관심이 옅어지는 동

시에 종교자유 욕구가 높아지면

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분석하

면서 “무종교 장병들의 수는 점점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무종교 장병들이 증가하면서 

기독교를 비롯한 가톨릭과 불교 

등 종교를 가진 장병들의 수는 감

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

독 장병 수의 경우, 지난해 말 현

재 14만명 선으로 2005년(19만

6081명)과 비교할 때 약 3분의

1이 빠져나갔다. 65만명에 달하

는 국군 장병 중 육군 장병 비율

이 80%(52만명)인 점을 감안하면 

국군 전체 기독 장병들의 감소 및 

무종교인 증가세는 전반적인 추

세로 보인다. 

특이사항은 기독 장병 수의 가

파른 감소폭과 비교할 때 진중 세

례자 수(육·해·공군 기준)는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같은 추이에 대해 군선교 관계

자는 “진중 세례를 받은 장병들 

중에는 자신이 기독교인이 아니

라고 밝히는 장병들이 있다는 것

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지난해 초 육군 모 사

단 신병교육대의 한 중대가 실

시한 성례(세례·영세·수계) 인원

을 조사한 결과, 중대 총원 483명 

중 세례자 327명, 영세자(가톨릭) 

23명, 수계자(불교) 178명으로 총 

613명으로 집계됐다. 중대 총원을 

130명이나 초과한 것. 다시 말해 

이들 장병은 적어도 2개 이상의 

종교 성례식에 참여했다는 얘기

다. 지난 한 해 모두 19차례 치러

진 이 부대의 성례식에서 성례 인

원이 중대 총원을 넘어선 횟수는 

8차례. 매회마다 적게는 60여명, 

많게는 130명까지 차이가 났다. 

이에 대해 한국기독교 군선교

연합회 김대덕 사무총장은 “종교

가 없던 장병들이 호기심에 타종

교의 분위기나 교리 등을 경험하

는 차원에서 종종 발생하는 일”이

라며 “진중 세례에 대한 효용성과

는 다른 차원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효과적인 신앙양육 시

스템을 계발·적용해야 한다는 주

장도 제기되고 있다. 예장통합총

회 군·농어촌선교부 서광욱 총무

는 “세례만 주면 그리스도인이 된

다는 낙관론에서 벗어나 양육을 

강화하는 군선교 전략의 재정립

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무종교 장병이 점차 

늘어가는 데 대한 교계차원의 선

교대책 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

도 나온다. 군선교연합회는 이와 

관련, 지난해 6월부터 군종목사단

과 함께 개선된 양육 시스템(일명 

‘선샤인 캠페인’)을 도입·적용 중

이다. 기독 장병들이 훈련소를 마

치고 자기부대(자대) 배치를 받은 

신입 장병을 위해 3개월간 신앙 

멘토로 나서 예배참석과 병영생

활 상담 등의 도움을 주는 방식이

다. 연합회 측은 이 캠페인을 전국 

군교회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북한에서 발생하는 종교박해 

사건의 절반은 기도나 예배 등 종

교활동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인권정보센터 부설 북한인

권기록보존소는 13일 ‘2012 북한 

종교자유 백서’를 발표하고 2007

년부터 지난해 7월 말까지 입국한 

탈북자 7481명을 대상으로 조사

한 결과 960건의 종교박해 사건

이 파악됐으며 이 중 ‘종교활동’

에 의한 경우가 465건(48.4%)으

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성경책이나 십자가 등 ‘종

교물품 소지’에 의한 박해가 226

건(23.5%), ‘종교전파’에 의한 박

해가 115건(12.0%), 중국 등 제3

국에서 선교사 또는 기독교인과 

접촉했거나 북한에서 종교활동을 

하는 인물과 만난 경우 등 ‘종교인 

접촉’에 의한 박해가 51건(5.3%)

으로 조사됐다.

‘북한에서 종교활동을 할 수 있

는가’란 질문에는 99.3%(6963명)

가 ‘허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

허용한다’는 응답은 0.4%(26명)

에 불과했다. 특히 1997년 이전 

탈북자부터 2012년 탈북한 응답

자까지 거의 동일한 비율로 응답

해 그동안 변화는 거의 없었던 것

으로 드러났다.

북한에서 성경을 본 탈북자는 

2007년과 2008년 각각 3.7%와 

4.7%, 2009년 5.1%, 2010년 5.6%, 

2011년 8.1%, 2012년 8.6%로 증

가 추세다. 국내외 교회와 북한 선

교단체들이 비밀리에 북한에 보

낸 성경 유입량이 늘어난 것이 그 

이유인 것으로 분석됐다.

‘북한에서 종교활동을 하면 

처벌 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75.7%에 달했다. ‘모른다’는 답은 

23.8%였고, ‘처벌받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0.6%에 불과했다. 

종교활동 시 처벌 수준은 가장 낮

은 처벌인 ‘노동단련형’이 2.6%, ‘

교화소행’(남한 교도소에 해당) 

12.0%, 북한 사회에서 가장 높은 

처벌을 의미하는 ‘정치범수용소

행’은 61.6%에 달했다.

종교박해 사건의 처벌 유형은 

구금이 59.1%로 가장 많았고, 이

동 제한(13.1%), 사망(8.6%), 실종

(5.6%), 추방 및 강제 이송(3.2%), 

상해(2.6%)가 뒤를 이었다.

윤여상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

은 “북한은 종교의 확산을 체제 

위협으로 인식해 철저히 통제하

고 있으며 종교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도 높게 유지하고 있는 것으

로 거듭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

는 “그런데도 북한 주민들의 종

교에 대한 접촉가능성이 높아지

면서 비공개적인 비밀 종교활동

이 일부나마 이뤄지고 있는 것으

로 보인다”며 “이런 활동은 생명

을 담보로 해야 할 만큼 위험한 실

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북한인권정보센터는 14일 

서울 을지로1가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에서 ‘2012 북한의 종

교현황과 종교정책’ 및 ‘북한의 종

교자유와 박해실태’를 주제로 세

미나를 가졌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창조과학’을 

연상시킨다며 종교편향 논리를 폈

던 불교계가 이번엔 정홍원 국무총

리 후보자와 황교안 법무부장관 후

보자를 상대로 황당한 종교편향 주

장을 하고 있다. 아이러니한 사실

은 기독교인의 종교편향을 우려하

면서도 국방부 장관, 교육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불교 신도라며 적극 두둔하고 있다

는 것이다. 

불교계가 두 후보자를 종교편향

으로 몰아가는 근거는 ‘골수 기독교

인’이라는 것이다. 정 후보자는 분

당 할렐루야교회 안수집사로 과거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담당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황 후보자와 

함께 기독교계 로펌 법무법인 로고

스에서 일했다는 것이다. 또 황 후

보자는 검찰 신우회를 주도하고 재

단법인 아가페 이사로 활동했으며, 

교회법 서적을 출간했다고 주장하

고 있다. 

불교계는 이처럼 기독교 신자로 

활발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국무총

리와 법무부장관까지 기독교 신자

라면 차기 정부의 공직자 종교편향

이 불 보듯 뻔한 것 아니냐”는 궤변

을 늘어놓고 있다. 그러면서도 불교

계는 불교 신도인 후보자들에 대해 

과거 포교 활동 등을 소개하며 일제

히 환영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국군불교총신도회장을 역임한 

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자는 조계

종 불자대상을 수상한 독실한 불교

신자로 2007년 12월 현직 장군 신

분으로 군복을 입고 근무시간에 반

야심경을 직접 강의한 바 있다. 불

교계는 교육부 장관 후보자인 서남

수 위덕대 총장에 대해선 “위덕대는 

1996년 진각종이 설립해 운영하고 

있는 종립대학”이라며 “서 총장이 

30년 전 인천 용화사를 통해 불교

를 접했으며, 시간이 날 때마다 법

회에 참석하고 불교공부를 하는 등 

불자의 삶을 이어갔다”고 치켜세웠

다.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는 ‘여성불자 108인’ 중 한 명으로 

2010년 한국불교문화사업단과 공

동으로 템플스테이 발전세미나를 

주최한 바 있다. 조 후보자는 과거 

한나라당 전통문화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불교계와 정부 여당을 잇

는 소통의 메신저’로 활동했다. 

교계 4개 단체가 힘을 모아 목회

자 과세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의견 

수렴 및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박위근 

목사)과 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

총·대표회장 권태진 목사), 한국교

회언론회(대표 김승동 목사), 미래

목회포럼(대표 오정호 목사) 등 4개 

단체는 14일 경기도 이천 미란다호

텔에서 ‘한국교회와 세금’을 주제로 

한국교회정책회의를 갖고 ‘목회자 

납세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

장에는 한장총 상임회장 유만석(수

원 명성교회) 목사를 선임했다. 대

책위는 앞으로 목회자 납세 문제에 

대해 정부 유관부처와 협의하고 대

응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공청회를 

통해 교계의 의견 수렴과 대책 수립

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15일까지 이틀간 열린 정책회의

의 첫날 토론에서는 목회자 과세에 

대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

다’는 주장과 ‘종교인도 과세에서 

예외가 아니다’는 주장이 나뉘었다. 

하지만 교계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

지 않을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

할 수 있다는 의견은 같았다. 

첫 발표자로 나선 신용주(서울 신

천교회 장로) 세무사는 “종교인 과

세 문제는 단순한 세법 차원이 아니

라 근본 규범인 신앙의 자유와 결부

해 심도있게 논의한 뒤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며 “현재와 같이 정부는 

스스로 신고·납부하는 조세는 수용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하

지 않는 관습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한장총 사회인권위원장 박종언 

목사는 “종교인에게 과세하면 헌법

의 정교분리 원칙은 무너지고 세무

사찰 등을 통해 정부가 교회에 과도

하게 간섭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

을 밝혔다. 

과세를 지지하는 측에선 헌법상 

납세의 의무와 대사회적 신뢰 등을 

들어 세금 납부는 이미 피할 수 없

는 상황이며 이제 시기와 방법의 문

제만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이장형 백석대 교수는 “교회와 사

회의 분위기는 ‘찬반 논의’를 넘어 ‘

어떻게 납세할 것인가’로 이행하고 

있다”면서 “정부 정책이나 법에 끌

려가기보다는 한국교회가 적극적

으로 납세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

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양형승 연

세대 교수는 구체적인 해법으로 “교

단 차원에서 세금을 공제해 일괄 납

부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사랑의교회가 최근 불거진 오정

현 담임목사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

련,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사랑의교회는 지난 13일 당회원 

45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당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결의했다고 14

일 밝혔다.

대책위는 장로 7명으로 구성되

며, 다음 달 13일까지 한 달간 논문 

표절 의혹 전반에 관해 조사하고 사

후 처리 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오 목사는 1998년 남아프리카공

화국 포체프스트룸대(현 노스웨스

트대)에서 논문 ‘신약성경에 비춰 

본 제자 훈련 설교’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러나 최근 표절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확산됐다.

이에 대해 오 목사는 지난 10일 

열린 교회 주일 예배에서 “제 불찰

로 교회에 뜻하지 않은 누를 끼치게 

돼 죄송하다”면서 거취를 포함한 모

든 사안을 당회에 일임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제기한 분이 

건축으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것

에 책임을 지고 사임하면 논문 문

제는 덮겠다, 48시간 내에 사임하지 

않으면 이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겠

다고 말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고직한 선교사는 11일 

자신의 블로그에 “모 장로가 건축 

문제를 사임의 이유로 언급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그런데 그것은 오 

목사를 사랑하고 언젠가 그의 재기 

여지를 남겨놓기 위한 하나의 대안

적 이유로 제안한 것”이라고 주장했

다. 논문 표절로 사임하면 치명적인 

오점이 돼 재기가 불가능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건축문제로 사임하는 

편이 낫겠다는 판단을 관련된 사람

들이 했다는 설명이다. 또 논문 문

제를 최소화 시키려 했던 것은 사실

이라면서 “오 목사를 망신주고 쫓

아내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으므

로 세상에 알릴 의도가 없었다. 당

회 안에서만 조용히 그것을 다루고

자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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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세례자 수 동일 불구...대책 마련 시급

종교박해 사유‘예배·종교물품 소지’순… 적발 땐 62%가 정치범수용소로

새정부 총리·장관 후보자 “불교는 되고 기독인은 안돼”
한교연·한장총·교회언론회·미래목회포럼 ‘대책위’ 구성

‘논문표절의혹 진상규명 대책위’구성

군대 내‘무종교’장병 큰 폭 증가 북한인권정보센터 ‘2012 북한종교자유백서’ 발표

불교계의 또 다른 종교편향 논리

‘목회자 납세’ 공동대응 나섰다 

사랑의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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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숙 박사
(패밀리터치 원장)

아빠의 선물 (4)

죽음, 선물입니다!

목이 메여 울먹이던 남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마음

의 준비를 이미 다 했는데도 가

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눈물

이 주르륵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

니다. 나도 비슷한 꿈을 꾸었노라

고 말하려다가 그냥 입을 다물었

습니다. 남편을 더 슬프게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꿈속이었는데 새벽잠에서 깨

어 일어나 보니 남편이 죽은 채로 

누워 있었습니다. 목에 차고 있던 

호흡보조기 벤틸레이터도 달지 

않고 편한 자세로 눈을 감고 있

었습니다. 죽어 있는 남편을 뻔히 

들여다보는데 내가 생각해도 이

상할 정도로 담담했습니다. 전혀 

울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

고는 침착한 자세로 하나님께 이

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그 때예요? 지금 저희 남편 데

려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남편의 삶과 죽

음을 맡기면서 나는 이런 당부를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남편

의 생명도 죽음도 주님 뜻대로 하

세요. 근데 혹시 하나님께서 데려

가시기로 작정하셨다면 미리 저

희들에게 알려주세요. 그래야 준

비할 수 있잖아요.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아셨죠? 주님!” 나는 

특히 가까운 분들이 이 세상을 떠

날 때 그와 관련한 꿈을 미리 꾼 

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니 더더욱 

내 남편과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

로 헤어질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

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

소서”(시편90:12)라고 기도한 사

람은 모세입니다. 자신의 죽음의 

날을 가르쳐달라는 그 기도가 나

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삶의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 미리 

안다면 그 날들을 가장 소중한 곳

에 쓸 것이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할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꿈 이야기를 나는 며칠 후 남편

이 말했습니다. “이젠 죽음을 준

비해야 할 것 같아. 내 몸의 각 부

분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망가져

버린 느낌이야. 목소리도 현저하

게 작아져 며칠 있으면 말도 못할

지 모르겠어. 그러기 전에 준비를 

해야 하니까 바쁘고 힘들더라도 

나를 위해 시간을 좀 내줘. 급한 

약속 아니면 저녁엔 집에서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줘. 마지막을 정

리하는데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

니까 말이야. 당신에게 편지를 쓰

고 그다음엔 아이들에게 편지를 

쓰고 싶어. 시간이 허락한다면 한

국에 계신 어머님께도 쓰고 싶어.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릴 지도 

몰라. 오늘 저녁부터 당장 시작하

자. 아무래도 서둘러야 할 것 같

아.”

남편을 보며 살아야 할 때는 살

아야 할 이유와 욕망과 용기를 주

시고, 죽음 즈음에는 거부하지 않

고 죽음을 받아들이게 하시는 하

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며 감사

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하나님

의 선물로 여기며 함께 차근차근 

그의 죽음을 준비하기로 했습니

다. 남편의 목멘 음성이 몇 날 며

칠 동안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

다.

“고통의 문제”와 “헤아려본 슬

픔”의 저자 C. S. 루이스는 50대

가 넘어 만나 뒤늦게 결혼한 아

내의 너무 이른 죽음을 지켜보며 

고통스러운 자신의 심정을 이렇

게 토로했습니다. “결혼에 대해 

나는 ‘너무 완벽해서 지속되지 못

했다’라고 말하고 싶은 유혹을 받

는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로 해

석될 수 있다. 우선 음울할 정도

로 비관적일 수도 있다. 마치 하

나님이 당신의 창조물 둘이 서로 

행복한 모습을 보자마자 그를 제

지하셨다거나 아니면 그분이 칵

테일파티의 여주인인 양 초대된 

사람 중 둘이 진정한 대화로 빠져

드는 신호를 보이자마자 그들을 

갈라놓았다는 의미일 수 있다. 그

러나 또한 이는 ‘그 나름의 완벽

함에 다다랐다. 이루어야 할 만큼 

이루었다. 그러므로 더 이상 길게 

늘일 필요가 없다’라는 뜻일 수도 

있다. 마치 하나님께서 ‘됐다. 그 

과정을 터득하였다. 내 보기에 미

쁘다. 이제 다음 연습으로 갈 준

비가 되었구나’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

나의 남편은 책을 읽으며 루이

스의 말에 공감했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느낌을 그가 대신해서 이

야기해주었기 때문입니다. 남편

은 가끔씩 내게 이런 말을 했습

니다. “내가 당신을 너무 사랑한 

것이 정말 하나님께 죄가 되었을

까? 왜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오

래 살고 싶은 나의 소원을 들어

주시지 않는 걸까? 우리가 사랑

하는 걸 보고 질투가 나셨을까?” 

농담 반 진담 반 하는 그의 이야

기 속에는 안타까움이 가득 차 있

습니다.

C. S. 루이스는 또 말합니다. “

모든 인간적인 관계는 고통으로 

끝난다. 우리가 불완전한 탓에 사

랑이라는 멋진 혜택을 누리는 대

신, 그 대가로 고통도 받게 된다

는 사실을 우리는 잊고 살아간다. 

사랑이 클수록 아픔도 크며 믿음

이 깊을수록 더 가혹하게 성채를 

할퀸다.”  

생각해보니 정말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관계는 고통으로 끝이 

납니다. 만나서 사랑할 때는 기쁘

고 행복하지만 그 만남이 영원까

지 갈 수 없기에, 언젠가는 헤어

져야 하기에 고통스럽습니다. 그 

헤어짐이 사별이든 이혼이든, 아

니면 다른 그 어떤 것이든 말입니

다. 그래서 이런 말들을 하는 게 

아닐까요? “헤어지기 위해 우리

는 만났고 고통 받기 위해 우리

는 사랑했다.” 

이틀에 걸쳐 그는 나에게 남기

는 편지를 썼습니다. 이제 아이들

에게 편지를 쓸 차례입니다. 그

의 목소리는 귀를 곤두세우고 듣

지 않으면 알아들을 수 없을 만큼 

작아졌습니다. 그나마 입으로 쓰

는 편지는 기침이 자꾸 나와 중

단되곤 했습니다. 그보다 더 어려

운 것은 지금의 이 고통스런 현실

을 받아들여야 하는 사실이었습

니다. 남편은 자꾸 목이 메고 나

는 울음을 삼키면서 그의 편지를 

한 자 한 자 받아 적었습니다. 

남편은 지난 8년 동안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그리고 자

신의 삶을 정리하면서 가장 값지

고 보람있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를 발견하고 그가 발견한 삶의 열

쇠를 자녀들에게 주고 싶어 했습

니다.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

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

라”(눅10:27).

첫 번째 열쇠는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에 두고 그를 전인격적으

로 사랑하는 것’이며, 두 번째 열

쇠는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

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통해 천

국을 준비하는 삶이야말로 지혜

로운 삶을 사는 것이라고 강조했

습니다.
▲웹사이트: familytouchusa.org

<다음호에 계속>

사랑하는 동역자님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

립니다.

설날이네요. 어린 시절 설레며 기다리던 설날입

니다. 먼 이국땅에서 설날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마음속에 아름다운 기억들을 말입니다. 아름다운 

풍속들이지요! 무척이나 추웠던 기억, 세배하러 

다녔던 기억들…. 이러한 정겨운 모습들을 선교사

들은 어떻게 보았을까요? 캐나다 선교사 제임스 

게일은 “아이들이 설레며 기다리고, 때때 옷 입고 

흥 겹 게 

민속놀이

를 하는 

축 제 같

은 날, 세

뱃돈 같

은 황홀

한 선물

이 기다

리고 있

는 날” 이

라고 기록하면서 “설날이 마치 자신의 크리스마

스 같은 날”이라고 기록했다고 하네요. 

선교사는 문화와 복음에 정통해야 합니다. 전통 

문화의 가치를 존중하고 그 속에 면면히 흐르는 

정신세계와 삶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복음을 전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변치 않는 복음을 문화의 옷

을 입히는 작업이 바로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고감도 문화(High Context Culture)” “저

감도 문화(Low Context Culture)”라는 말들을 선

교계에서 사용하곤 합니다. 고감도 문화는 감성

이 규정보다 앞서는 문화권으로 이해하면 좋겠네

요. 그리고 저감도 문화는 규정, 즉 법규, 정책, 매

뉴얼 등이 감성에 앞서는 문화라고 보면 되지요. 

이는 다른 문화권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에게는 

참으로 중요한 문화적 차이이지요.  

일반적으로 한국, 중남미, 아프리카 및 아시아 

등의 비서구권 나라들은 고감도 문화권에 속하겠

지요. 그리고 서구 선교사, 그리고 미국 1.5세 및 

2세들은 저감도 문화라고 보면 되지요.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사역하거나 배경이 다른 분들과 사역

을 할 때 참으로 조심해야 할 때가 있지요. 서로 

다른 문화적 판단 기준이 있기 때문이지요. 비단 

타문화권 사역 현장에서 뿐 아니라 같은 선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곤 한답니다.  

저는 고감도 문화권 출신 선교사이면서 고감

도 문화권에서 사역하므로 “문화적 불편과 오해”

를 느끼지 않지요. 그러나 선교를 함께 하는 분들 

사이에서 이러한 차이로 마음이 불편한 적이 있

었네요. 선교사들과 동역/지원하는 분들은 이러

한 아주 세심한 부분에까지 주의를 기울여야 하

리라 믿습니다. 

소통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저는 지난 10여년 

동안 소리를 잘 듣지 못하여서 어려움이 많았습

니다. 많은 분들이 저와 사역을 하면서 불편하셨

을 것입니다. 힘들 때는 대화가 되지 않을 정도

였지요. 강의를 하고 질문을 받지 못할 정도였지

요. 직감으로 살았던 시간들이었지요. 참으로 미

련(?) 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최근 미국 방문 

중 사랑하는 동역자 집사님으로 부터 고가의 보

청기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지금은 아주 작은 소

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전에는 듣지 못하던 소리

들을 들을 수 있게 되었네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지난 주 “세미한 소리”(왕하19:12)에 대하여 말

씀을 나누었습니다. 세미한 육신의 소리 뿐 아니

라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선교사

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적 육적으

로 소통케 하옵소서!

교회 사역 

⋅몽케카구아교회 헌당예배 : 하나님의 은혜로 

작년에 완공된 몽케카구아교회(김상규 목사님과 

권정숙 사모님, 뉴욕선교교회 김명국 목사님, 상

항중앙장로교회 권혁천 목사님 후원) 헌당예배를 

1월 13일 은혜가운데 미국에서 이원상 목사님, 이

영자 사모님, 김상규 목사님, 권정숙 사모님, 진금

섭 장로님, 최순자 권사님께서 오셔서 설교해 주

시고, 축사해 주시고, 기도해주셨습니다. 정말 감

사합니다. 몽케카구아교회는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 습 니

다. 

⋅2013

년 교회

개척 및 

건 축 사

역을 위

한 기도 

: 올해 

2013년

에는 세

보이타 교회와 푸에불로 비에호 교회를 건축하기

를 원합니다. 세비이타교회는 캐나다 벵쿠버 한

사랑교회에서 건축을 지원해주시기로 결정을 해

주셔서 3월 중순부터 건축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푸에불로 비에호 교회 건축을 위하여 기도 가운

데 후원을 해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12,000불 

예상). 새로운 교회 개척을 위하여 나랑호, 우니

온, 산로렌조, 몬테베르데, 몬테베르데 우니온 지

역을 선정하여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교 사역

⋅La Escuela de la Semilla de Mostaza(겨자

씨 학교) : 아자꾸알파 학교에서는 현재 35명이 

공부하고 있으며, 몽케카구아 교회에서는 35명이 

지난 1월 7일부터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Randy 

Seo 선교사님, 야디라 선생님, 브렌다 선생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학교에서는 

렌카 인디언 마을의 미래 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영성과 지성을 지닐 수 있도록 말씀과 영어, 음

악, 컴퓨터, 미술 등 매일 3시간씩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산페드로술라 Fuente de Luz 학교 : 이번 학

기부터 영어와 컴퓨터 교육이 시작됩니다. 컴퓨

터를 후원해주신 최일식 목사님, 아틀란타 실로

암장로교회 이효신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학교

가 세워진 지역은 도시빈민지역인데 갱단들이 많

이 있는 곳입니다. 앞으로 이 학교를 통하여 실

력있는 믿음의 지도자를 양성할 수 있기를 소망

합니다. 

겨울 가족 단기선교

성탄절을 맞아 12월 25일부터 새해 첫날까지 

와싱톤중앙장로교회 성도님들 다섯 가정이 가

족단기선교로 렌카 마을을 섬겨 주셨습니다. 정

말 목적있는 방학(Vacation with a purpose)이

었습니다. 몽케카구아교회에 전기공사를 해주셔

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KCPC팀 모

두에게!

장세균 선교사 segyunjang@gmail.com

선교 편지  

온두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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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가정예배 

예루살렘 양문 곁 베데스다라는 못에는 사방

에서 찾아온 수많은 병자들이 물이 동하기를 기

다리다가 가장 민첩한 자가 베데스다 못으로 들

어갔습니다. 한 사람이 물속에 들어갈 때마다 나

머지 사람은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한 곳이었습

니다. 사지가 멀쩡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었던 

불공평한 장소였습니다. 오늘 중요말씀은 2절 “

양문 곁”이라는 단어입니다. 예루살렘은 성으로 

돼있고 사방 8개 문으로 돼있습니다. 그중 하나

님 앞에 제물로 들일 짐승들이 오고가는 문이 있

는데 북동쪽에 있는 양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서 요10:7에서 “나는 양의 문”이라고 하십니다. 

절망이 소망이 되고 불가능이 축복이 되고 죽음

에서 생명으로의 역사는 “베데스다 물”이 아니

라 양의 문 되신 예수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감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는 자가 참된 

소망과 생명을 알 수 있습니다.

양의 문 되신 예수(요5:1-18)  월

교회지도자들은 안식일에 고침 받은 38년 된 

병자에게 “어째서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

가느냐?”고 다그쳤습니다. 그는 “예수라는 사람

이 고쳐주면서 나더러 자리를 들고 가라고 했

기 때문”이라고 모든 책임을 예수님께 넘겼습니

다.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

라”(14절)고 말씀하셨습니다. 병 나음이 오히려 

평생 고통의 아킬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는 누구나 세상 끝날 부활하게 되는데 선한 일

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

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됩니다. 세상 기준으로 

모든 것을 잃었다고 해서 망한 것이 아니고 땅위

의 부자가 됐다고 복 받은 것도 아닙니다. 세상 

것은 잠시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

하고 믿음으로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인생이 

참된 축복 받은 인생입니다. 

듣고 믿는 자(요5:19-29)   화

디베랴 바닷가에서 소년의 오병이어 도시락

으로 5천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가 남는 역사

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사람들에

게 나누라고 명령하셨을 때 제자들은 정말 이

상했겠지만 끝없이 계속 나누게 되는 오병이어

의 믿을 수 없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이 표적

의 사건이 담고 있는 중요한 의미는 “예수님께

서 생명의 떡” 되시고 예수 안에 참된 풍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35절). 54절. 사람들은 스스로 

풍성함을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눈으

로 볼 때 모든 인류의 사람들은 영적인 소망이 

없는 기갈과 허덕임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입니

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구원을 계획하시

고 우리의 영적 기갈을 해결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떡으로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풍성한 식탁으로 초대하신 것입니다.

생명의 떡 되신 예수(요6:1-15) 수

제자들은 파도에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물

위로 걸어오는 능력자 앞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두려움을 기쁨으로 변

화시켜주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곧바로 두려움

으로 가득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잠깐입

니다. 믿음은 내게 베풀어주신 은혜와 축복에 대

한 확신입니다. 예수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은혜와 

축복에 대한 감격과 감사함 가운데 살아가는 삶

이 믿음의 삶입니다. 예배도 찬양도 받을 은혜

와 축복 때문이 아니라 이미 얻어진 구원과 소

망, 은혜와 축복에 대한 감사와 영광인 것입니

다. 지난날 나와 함께 하셨던 주님, 그 엄청난 축

복과 기적으로 인도하신 주님을 잊어버리면 당

장에 조그마한 파도에도 또 두려워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이 기쁨으로(요6:16-35) 목

요6장 첫 부분과 마지막 말씀은 재미있는 대

조적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우르르 몰려들었던 

군중들의 모습으로 시작된 모습이 나중에는 모

두 떠나버렸습니다. 또한 오병이어로 오천 명을 

먹이신 후에 인기는 절정에 달해 그 많은 무리

가 배를 타고 가시는 예수님을 따라 좇아왔습

니다. 그런데 6장 말미에는 모두가 예수님 곁

을 떠났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

희도 가려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이까”고 했

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먹고 마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과 풍성함을 좇아왔던 무리는 다 

떠났고, 영생의 말씀을 붙드는 자만이 남겨졌습

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 오

직 생명의 떡과 십자가의 사랑과 생명과 구원의 

말씀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있는 곳(요6:60-71) 금

인생의 성공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인기를 얻어서 성공

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더 낮아지고 낮아

져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 성

공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

람들은 내 때에 맞추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맞

추어 살아갑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은 내 교훈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대로 살아갑니다. 내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인

생은 내가 소유하고 내가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

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는 존재

와 목적을 이뤄 지으신 하나님을 만족하시도록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 영광의 기준으로 보

면 하나님의 목적대로 삶을 살아갈 때 “잘 산다”

고 표현합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

대로 하옵소서.” 

자기 영광이냐 하나님의 영광이냐(요7:1-24) 토

권영국 목사(LA대흥장로교회)

오늘 이야기에서는 “자아개

념”(Self-Concept/Image)과 관련하

여 전통 전수 교육의 당위에 대해 논

의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요

지는 전통을 전수하는 교육은 우리 

자녀들의 건강하고 긍정적인 자아개

념을 형성, 확립하는데 그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하며, 이것이 바로 전통 

전수 교육의 당위라는 것입니다. 

자아정체성이 “나는 누구인가? 라

는 존재론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과 연관된 것이라면, 

자아개념이란 “나는 어떠한 사람인

가?” 라는 존재 가치론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과 연관된 

것입니다. 즉 자아개념은 가치중립적

인 자아정체성과는 달리 일종의 자신

에 대한 상, 감정 및 심리적 평가로서 

다분히 “가치 평가적”인 것이라 하겠

습니다. 그래서 자아개념은, 물론 전

체적으로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지만,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등의 수

식어를 동반하여 표현되며 따라서 “

자아 존중감”(self-esteem), “자아 가

치감”(self-worth), 그리고 “자아 유

능감”(self-competence) 등의 개념

들과 긴밀한 연관 속에서 설명되어

지곤 합니다. 이러한 자아개념은 자

아 내부와 외부(사회, 환경 등) 사이

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이 되는데, 

특히 외부로부터의 경험과 외부의 의

견 및 평가 등이 그 형성에 아주 지대

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인 자녀들의 자

아개념은 과연 어떠할까? 긍정적이

고 건강한 자아상을 구축하고 있을

까?”라는 질문에, 우리 한인교회와 

사역자들은 아마도 이미 답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많이 양보해도 최소한 지금 현재로

서는 우리 자녀들이 “긍정적이며 건

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다고는 대

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들의 일상에서 

경험해 온 자아 외부의 사회적 상황

은—한인으로서 미국 사회에서 살아

가는 것—그들에게 스스로를 긍정적

으로 바라볼 수 없도록 해왔기 때문

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사회적 상황

이란 차별 당하고, 소외당하고, 존중 

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는 현실을 의

미하지요. 미국사회가 이미 법과 도

덕의 이름으로 인종차별을 불법이요 

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식적으로

는 다양성 실현에 굉장한 가치를 두

고 있으나, 사실 일상적인 생활 가운

데에서는 여전히 아직도 다양성이 

인정되기보다는 인종차별이 횡행하

고 있는 것이 현실인 바—의식적으

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혹 때로는 아

주 지능적으로—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아이들은 고스란히 이러한 

차별과 무시를 겪어내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얼굴색과 모습이 다

르기 때문에, 관습과 풍습이 다르기 

때문에, 좋아하고 즐기는 문화적 취

향이 다르기 때문에, 사고방식과 가

치판단의 근거가 다르기 때문에, 때

론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때론 관계맺음의 양상과 감

성이 다르기 때문에 차별을 받고 있

지요.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

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의 삶

의 경험에 있어서 그 “다름”은 “틀림”

으로 인식되고 취급되고 있는 것입

니다. 

이러한 사회적 경험들로 인해서 우

리 아이들은 자신들을 미국 친구들에 

견주어 열등하고 하등한 존재로 인식

할 수밖에 없었고, 이어서 어이 없이 

낮고 형편없는 자존감, 자아가치감, 

그리고 자아유능감을 갖게 되었습니

다.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우리 자

녀들이 자신들을 가치 없고, 능력없

는 존재로 여겨왔으며, 이로 인해 자

신들의 무한한 잠재력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이를 온전히 실현시키지 못하

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교회와 사역자들은 우리 

자녀들의 이러한 안타까운 형편을 헤

아리고 함께 고민하여 그들이 긍정적

이고 건강한 자아상을 갖고, 스스로

를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며 잠재력

을 발휘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자라가도록 교육하고 독려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

명을 감당하는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

인 역할을 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전

통을 전수하는 교육입니다(물론 근

본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및 은혜에 

대한 확고한 신앙을 심어주는 것이 

최우선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전통

을 전수하는 교육을 통해 우리 자녀

들은 자신들의 민족적 인종적 배경에 

대해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한국적 

문화의 우수성과 독특성에 대해 새

롭게 배우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다

양성의 가치와 다름의 미학을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전통 전수 교육을 통해 우

리 자녀들은 자신들의 민족적 인종적 

실체에 대한 공동체적인 지지와 격려

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 우리 자녀들은 자신들의 민족적 

인종적 배경에 대해 자부심과 자긍심

을 키워 나가게 될 것이며, 그리고 이

는 그들이 자신들을 새롭게—보다 긍

정적으로 가치 있는 존재들로—평가

하는 근거가 되어 줄 것입니다. 

이들을 바탕으로, 우리 자녀들은 

민족적으로, 인종적으로, 그리고 문

화적으로 다르다해서 차별받고 무

시당해왔고 그래서 나의 민족과 문

화가, 그리고 내가, 못나고 열등해서 

그런가보다 여겨왔지만, 사실은 전

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

입니다. 다르지만 틀린 것이 아니라

는 것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

들의 민족 문화적 전통을 새롭게 바

라보며 다르기 때문에 더욱 독특하

고 자랑스러운, 그래서 가치 있는 것

으로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 친

구들과 민족적/인종적으로 다르다고 

해서, 그들과 다른 문화적 경험을 했

다고 해서, 그것이 차별의 근거가 되

었다면, 이는 우리 자녀들 자신들의 

잘못이나 못남이나 가치 없음 때문이 

아니라, 차별을 한 그들의 잘못이며 

못남이며 가치 없음이라는 용기 있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더 이상은 민족 문화적 

차이 때문에, 그리고 그로 인한 차별 

때문에, 스스로를 가치 없다 여기고 

못나게 여기고 부정적으로 보는 일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보

다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오히려 

이중문화적 존재로서의 자긍심을 가

지고, 자신들의 무한한 잠재력을 온

전히 발휘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

로 무럭무럭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전통을 전수하는 교육은 우

리 자녀들의 긍정적인 자아개념 형

성 및 확립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

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이것이 

옳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제대로 의

도적으로 전통 전수 교육을 실행해나

가야 할 것입니다. 

정 신 애 박사
(시카고 트리니티크리스천칼리지 교수)

한인 교회를 위한 기독교 교육 이야기 (29)

4. 전통을 전수하는 교육
(Tradition-Transmitting Education)

건강하고 긍정적 자아개념 형성 확립에 핵심적 역할

민족적 인종적 실체에 대한 공동체적 지지격려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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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세계한인목회자 세미나 등록 신청서

본인은 제28회 세계한인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하기 원하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주후 20   년          월          일

서 명:

※ 위의 영어 명은 반드시 여권 이름으로 써 주십시오
※ Pay to the order 는  The Christian Press 로 써주시면 됩니다.
※ 등록 (100불 이상 등록금을 보내신 분)즉시 등록 접수증을 보내드립니다. 
※ 잔금을 등록만기일 이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 등록 취소 시에는 50불을 제외한 전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 (                        ) 와 같은 방을 쓰기원함

□ 관광에 참여하기 원함

이름	 한글	 영어	     직분	      성별

이름	 한글	 영어	     직분	      성별

교회	 한글

이름	 영어

    교회

    주소

전화		            Fax.	         E-mail.

    사택

    주소

전화		            Fax.	         E-mail.

등록금
	 목회자	

	 평신도

X 명

소계

선금                                  CK#

잔금                                  CK#

제 28회 

김승천 목사
• 퐁뇌프 장로교회

김주경목사
• AMNOS미니스트리대표

황의영 목사
• SBM 대표

천성덕 목사
• 캐나다대회장

권태진 목사
• 군포제일교회

홍민기 목사
• 호산나교회

김춘식 목사
• 김제 중앙장로교회

김혜천 목사
•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김만형 목사
• 친구들교회

김기원 목사
• 장위제일교회

이영섭 목사
• 볼티모어교회

▶ 일    시 2013년 4월 9일(화)~4월 18일(목)(9박 10일)

▶ 세미나장소 Ramada Jerusalem Hotel
	 Ruppin Bridge At Herzl Blvd., Il-91033, Jerusalem, Israel 
	 Phone:972-2-6599999  Fax:972-2-6511824

김종준 목사
• 꽃동산교회
• 주강사

김성길 목사
• 시은소교회
• 주강사

장영춘 목사
• 발행인

■ 참석대상
	 1)전 세계에 계신 현직 한인 목회자, 선교사, 전도사 부부
	 2)평신도 지도자(장로, 권사, 집사)

■ 등록비 

	 9박 10일(세미나 등록비, 성지순례 제반비용, 호텔 숙식비 포함): 1400불
	 * 성지순례 코스 : 십자가의 길(Via Dolorosa), 감람산, 여리고, 사해, 갈릴리호수 등
	 * 항공표는 별도 개인 구입
	 * 4월 9일 예루살렘(Tel Aviv Ben Gurion Airport: TLV) 
          도착하면 현지공항에서 호텔까지 픽업해 드립니다.

■ 항공권 문의: 세계여행사(World Travel Bureau, Inc.)
	 1-800-777-9136 담당자: 리디아 정
	 NY: (212)917-0022, CA:(562)403-2277

■ 등록마감: 2013년 2월 28일	 	

■ 등록신청
	 - Online : 신청: http://www.chpress.net

	 - NY사무실: ny@chpress.net / Fax.718.886.0074
	    노선희 전도사:shknoh@gmail.com / TEL(718)886-4040 

	 - LA사무실: la@chpress.net / Fax. 323.665.0046
	    이성자 전도사: TEL.(323)665-0009

	 - 한국연락처: 설철호목사(schgil@hanmail.net)
         (재)에듀넥스트교육개발원
         TEL. (02)583-9136~8 / Fax 588-0709

주제 : 
들으라 이스라엘아! 
생명의 말씀을 자녀들에게(신 6:4-9)

“Hear, O Israel”
  Word of Life to   Our Next Generation!

●강 사●

세계한인목회자및 
        평신도 지도자 세미나

* 미주크리스천신문사에서 미자립교회 목회자를 위한  ‘성지순례 세미나 등록비’ 
후원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활동하신 성지에 많은 이민 목
회자들이 방문하여 지형적, 역사적 사실을 직접 체험하심으로 더욱 귀한 사역자가 되
실 수 있도록 많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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